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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전개되었던 敎育救國運動에서 교육의 

담당자인 교사를 어떻게 양성하였는가에 주목하였다. 당시 한국 唯一의 교

원 양성 기관이었던 한성사범학교는 통감부에 의해 관립한성사범학교로 개

편되어갔고, 민간 차원에서는 1905년부터 사범양성기관을 설립하기 시작하

였다. 본 논문은 민립 사범학교의 설립 배경, 설립 주체와 재원 조달, 입학

시험과 교과 교육, 졸업생의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韓末 민간 차원에서 활

발하게 전개되었던 사범 양성의 구체적인 모습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연구

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을 전후하여 교육구국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 결과 전국에 5,000여 개의 민립학교가 설립되었으나 교사 충원이 시급

한 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학부는 민립학교의 교사 수급을 위한 정책을 실

시하지 않았고, 한성사범학교는 통감부의 교육 개편 작업으로 식민지적 교

원을 양성하는 학교로 변질되어가고 있었다. 이에 당시의 식자층은 興學을 

통해 文明 知識을 갖추고 國權 回復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신교육을 담당할 교사 양성을 시급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더욱이 

1906년 3월 고종의 ｢興學 詔勅｣은 지방 관리와 지역 유지들이 사범 양성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립 사범학교는 설립 주체의 성격에 따라 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지방 관리와 지역민들의 협력에 의해 설립된 유형이다. 지역 관・
민 협력형의 대표적인 학교로 대구사범학교, 양양 현산학교 사범과, 순흥군 

소흥학교 사범속성과 등이 있었다. 지역 관・민 협력형 사범학교의 재정은 
지방 관리와 지역 유지들의 의연금과 주민들의 모금, 향교・서당 등 지역
의 공공 재원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지방관리가 각종 잡세를 거두어 학교 

재정에 조달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전국에 지회를 둔 애국계몽운동 단체의 사범 양성 사업

으로 설립된 학회 주도형이다. 국민교육회, 흥사단, 서북학회 등의 애국계

몽운동 단체가 설립한 국민사범학교, 융희학교, 서북협성학교 등이 그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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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회 주도형 사범학교의 설립 및 운영 재원은 학회원들이 납부하는 회

비, 기금, 특별 후원금 등이었다.

  민립 사범학교의 교육 목표는 신학문에 능통하고 애국심을 지닌 교원 양

성이었다. 이는 학문과 수행과 도덕을 겸비한 전인적 인격의 모범이라는 

전통적인 師範像이, 국권 상실의 위기 속에서 ‘新學問을 통한 富國强兵 및 

國權 回復의 意志’를 지닌 근대적 사범상으로 재해석된 것이었다. 이러한 

사범상은 통감부가 관립한성사범학교의 개편을 통해 양성하고자 했던 식민

지적 교원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민립 사범학교는 학생 선발에서부터 관립과 차이가 있었다. 관립한성사

범학교는 입학시험에서 일본어를 중시한 데 반해 민립 사범학교에서는 주

로 국어와 한문, 독서 등 기초적인 글쓰기와 읽기, 기초 산술 능력을 평가

하였으며 일본어를 입학시험으로 치르는 민립 사범학교는 없었다.

  관립한성사범학교의 교수진은 일본인 교수의 수가 한국인 교수보다 많아

지고 교육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데 반해, 학회가 설립한 민립 사범학교는 

학회원들이 학생을 교육하였다. 특히, 박은식, 주시경, 최광옥 등은 도덕, 

국어, 역사 교과를 통해 민족정신을 강조하였다. 관・민 협력형 사범학교는 
외부에서 저명한 인사를 초빙해 오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사범학교에서 수신, 국어, 역사, 지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

을 가르쳤고 경제학이나 법학을 가르치기도 할 만큼 신학문에 밝은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관립한성사범학교에서는 일본어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수업 시수도 확대하였던 것에 반해 민립 사범학교가 가장 중요시한 교육은 

국사였으며, 민족의 주체성과 애국심을 강조한 교과서를 사용하였다. 음악 

교과 역시 부국강병 실현과 국권 회복의 의지를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민립 사범학교의 설립과 교육구국운동은 일제의 ｢私立學校令｣, 

｢寄附金品募集取締規則｣, ｢地方費法｣, ｢鄕校財産管理規程｣ 공포로 큰 위기를 

맞았다. 1907～8년에 다양한 형태로 설립된 민립 사범학교에 대한 기록이 

1909년과 1910년을 기점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데에는 일제의 민립학교 통제

가 큰 원인이었다.

  그러나 신지식과 국권 회복 의지를 지닌 사범을 양성하고자 하는 우리 민

족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국채보상금의 조사와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조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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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國債報償金處理會에서는 토지를 매입하여 그 소출로 사범학교를 실시

하고자 하였으며, 1910년을 전후하여 만주와 연해주에도 한인 자제들의 교육

을 위한 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민립 사범학교의 졸업생들은 전국과 해외 

곳곳에서 교육구국운동을 실천해나갔다. 

   

주요어: 사범양성, 민립 사범학교, 교육구국운동, 관・민 협력형,     

        학회 주도형

학  번: 2007-2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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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序言

  1905년 乙巳勒約 체결을 계기로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자 식자층과 관

료들은 민중을 계몽하고 신교육을 보급하여 국권을 회복하자는 敎育救國運

動을 전개하였다. 계몽 운동가들은 학교를 설립하면 民智가 개발되고 인재

가 양성되어 독립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1) 그리하여 전국 곳곳에 

민립학교를 설립하여 國民敎育의 진흥에 힘을 기울였고 그 결과 1910년경

에는 학부의 인가를 받은 민립학교만 2,000여 개가 되었다. 

  이처럼 전국에 수많은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구국운동을 전개해나가는 과

정에서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부족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로 대두하였다. 

이 시기 교육구국운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학문을 가르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교육을 담당해야 할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서 교사를 어떻게 양성하였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선 정부가 甲午敎育改革의 일환으로 설립하였던 漢城師範學校는 1905

년까지 약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唯一한 교원 양성 기관이었다. 그러나 

한성사범학교는 1906년 통감부에 의해 官立漢城師範學校로 개편되었다. 한

편 1905년 12월 國民師範學校를 시작으로 1910년까지 전국 각지에 민립 사

범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2) 이는 관립한성사범학교와는 다른 사범 양

성 기관이 요구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전개된 교육구국운동 속에서 민립 사범학

교 설립에 주목하는 것은. 민간에서 실시한 사범 교육이 한말 교육구국운

동 및 사범 교육의 성립과 변화 속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해명하고, 일제가 

주도한 사범 교육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 󰡔大韓每日申報󰡕, 1906년 3월 18일 ｢讚韓民之向學｣ ; ｢本會趣旨書｣, 󰡔西友󰡕
1(1906.12.1.), 1～2쪽.

2) 1905년부터 ‘사범학교, 중등학교 내 사범과와 사범속성과, 사범강습소’ 등의 이

름으로 여러 민립 사범 양성 기관이 설립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를 통칭하여 民

立 師範學校라 부르기로 한다. 한성사범학교, 관립한성사범학교, 민립 사범학교 

모두 1895～1906년의 초등교육기관을 일컫는 小學校 및 1906년 이후의 초등교

육기관인 普通學校의 교원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 중등교원을 양

성하기 위한 사범학교는 1920년대에 마련되었다.



- 2 -

  이 시기의 교육구국운동과 관련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

다. 여러 애국계몽운동가 또는 계몽단체의 교육 사상 및 활동에 대한 연구

가 초기부터 계속되고 있으며,3) 민립학교의 설립 현황,4) 설립 이념,5) 재

정,6) 민립학교들이 전개하였던 다양한 형태의 교육구국활동7)에 대한 연구

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더 나아가 유생, 관료, 객주 등 다양한 계층의 교

육 활동8)과 특정 지역에서의 교육구국운동 사례 연구9)도 이루어질 만큼 

3) 愼鏞廈, ｢朴殷植의 敎育救國思想에 대하여｣, 󰡔韓國學報󰡕 1-1, 일지사, 1975. 
李松姬, ｢韓末 西友學會의 愛國啓蒙運動과 思想｣, 󰡔韓國學報󰡕 8-1, 일지사, 

1982.

李松姬, ｢韓末 西北學會의 愛國啓蒙運動 (下)｣, 󰡔韓國學報󰡕 9-3, 일지사, 1983.
李松姬, ｢韓末 漢北興學會의 組織과 活動에 關한 考察｣, 󰡔梨花史學硏究󰡕 15, 梨
花女子大學校 史學硏究所, 1984.

노승윤, 󰡔박은식의 민족교육사상󰡕, 양서원, 1999.
구자혁, ｢장지연의 교육구국론｣, 󰡔敎育論叢󰡕 23,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
원, 2004.

한관일, ｢한국 개화기 신민회의 교육구국 사상｣, 󰡔교육과학연구󰡕 14, 청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0.

강명숙, ｢성재 이동휘의 보창학교 설립과 교육구국운동｣, 󰡔私學󰡕 126, 大韓私立
中高等學校會, 2010.

4) 孫仁銖, 󰡔韓國開化敎育硏究󰡕, 一志社, 1980.
김영우, ｢한말의 사립학교에 관한 연구 I｣, 󰡔교육연구󰡕 1, 공주사범대학교 교육
연구소, 1984. 

5) 孫仁銖, 󰡔韓國近代民族敎育의 理念硏究󰡕, 문음사, 1983.
金祥起, ｢韓末 私立學校의 敎育理念과 新敎育救國運動｣, 󰡔淸溪史學󰡕 1, 韓國精神
文化硏究院淸溪史學會, 1984.

宋仁子, ｢한국 민족사학의 설립이념과 교육내용과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김정해, ｢1895-1910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 󰡔역사교육논집󰡕 11-1, 역사교육학
회, 1987.

6) 정숭교, ｢대한제국기 지방학교의 설립주체와 재정｣, 󰡔韓國文化󰡕 22, 서울大學校
韓國文化硏究所, 1998.

류승렬, ｢韓末 私立學校 變遷의 경위와 그 역사적 의미｣, 󰡔강원사학󰡕 13・14, 江
原大學校史學會, 1998.

7) 尹玩, 󰡔大韓帝國末期 民立學校의 敎育活動硏究󰡕, 한결, 2001.
8) 류승렬, ｢韓末 교육 운동의 推移와 客主｣, 󰡔歷史敎育󰡕 81, 歷史敎育硏究會, 
2002.

邊勝雄, ｢大韓帝國政府의 經本藝參政策과 儒生層의 新敎育參與｣, 󰡔建大史學󰡕 7, 
建國大學校史學會, 1989.

邊勝雄, ｢韓末 私立學校 設立動向과 愛國啓蒙運動｣, 󰡔國史館論叢󰡕 18, 국사편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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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국운동에 관한 연구는 심화되고 있다. 이들 연구는 다양한 계층이 

전국 곳곳에 학교를 설립하여 국권 회복에 매진하였으나 이후 일제의 탄압

과 재정난으로 격감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그러나 기존의 많은 연구는 학교 설립 목적과 설립 현황에 집중하였고, 

민립 사범학교에 대한 연구의 축적은 미흡한 실정이다. 민립학교 중의 일

부분으로 사범학교를 소개하거나, 애국계몽운동가의 교육 사상과 활동의 

일부로 사범학교 설립 사실을 언급하는 정도였다. 민립 사범학교의 설립 

현황을 밝힌 연구가 있으나, 신문과 잡지에 나타난 민립 사범학교의 학생 

모집, 입학 자격, 교과목 등 제도적 규정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10) 이와 같

이 교육의 주체인 교사를 어떻게 양성하였는가에 대한 연구의 부족으로, 

한말 교육구국운동의 실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갑오개혁기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교원 양성에 관한 연구는 漢

城師範學校, 官立漢城師範學校, 京城師範學校 등 관립 사범학교가 주를 이

루었다.11) 이들 연구는 각 사범학교의 설립 배경, 학사 운영, 교수진 구성, 

원회, 1990.

9) 權大雄, ｢韓末 慶北地方의 私立學校와 그 性格｣, 󰡔국사관논총󰡕 58, 국사편찬위
원회, 1994.

趙顯旭, ｢안악지방에서의 애국계몽운동-안악면학회와 서북학회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1.
김형목, ｢대한제국기 인천지역 근대교육운동 주체와 성격｣, 󰡔인천학연구󰡕 3, 인
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4. 

윤용한, ｢1894～1910年 京畿道內 私立學校 設立理念의 硏究｣, 서울시립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서태정, ｢대한제국기 평택지역 계몽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
구󰡕 7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2. 
송준식, ｢한말 경남지역 근대교육의 보급과 확산｣, 󰡔敎育思想硏究󰡕 27-3, 韓國敎
育思想硏究會, 2013.  

10) 김영우, 󰡔한국개화기의 교원양성연구󰡕, 창학사, 1984.
   李元必, ｢開化期 各種 學會와 民間團體에 의한 敎員養成｣, 󰡔부산교육대학 논문
집󰡕 22-1, 釜山敎育大學, 1986. 

11) 李元必, ｢日帝下의 敎員養成制度 硏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7.

  노인화, ｢대한제국 시기 관립학교 교육의 성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 논문, 1989.

  임후남, ｢대한제국기 초등교원의 양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안홍선, ｢경성사범학교의 교원양성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



- 4 -

졸업생의 임용 상황 및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조선 

정부가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하여 유학적 소양과 신학문을 갖춘 교원을 양

성하려 했으며, 일제는 관립한성사범학교, 경성사범학교 및 여러 관립 사범

학교를 통해 일제의 교육정책을 수행하는 식민지적 교원을 양성하고자 하

였음을 드러내었다. 이 같은 교원 양성에 관한 상당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

하고 민간 차원의 사범 양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로 인해 사범 

양성을 위한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노력이 1906년 이후 일제에 의해 단절

되었다는 인식을 낳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설립되었

던 민립 사범학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종전에 없던 민립 

사범학교가 1905년 이후 활발하게 설립된 배경을 살펴본 후, 제3장에서 민

립 사범학교의 설립 현황을 통해 민립 사범학교의 설립 주체와 재원을 고

찰하고자 한다. 제4장은 입학시험, 교수진, 교과서 등 실제 교과 교육을 관

립한성사범학교의 그것과 비교하고 졸업생들의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민립 

사범학교의 교육구국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파악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민립학교 교육의 담당자인 교사 양성 문제를 해명함으로써 

1905년 이후 활발히 전개되었던 교육구국운동의 실체를 종합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제의 사범 교육과의 차별성을 밝히고 우리 민족의 

사범 전통이 일제의 침략 속에서도 단절되지 않고 계승되었음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해방 후 사범 양성 제도의 형성을 이해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 2004.

  김광규, ｢대한제국기 초등교원의 양성과 임용｣, 󰡔역사교육󰡕 119 별책, 歷史敎育
硏究會, 2011.

  김광규, ｢일제강점기 조선인 초등교원 시책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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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民立學校의 增設과 敎師 需要의 增加

     

  1905년 을사늑약의 체결을 전후하여 국권 상실의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

에서, 국권 회복에 목표를 두고 민중의 계몽과 신교육의 보급에 힘쓰는 교

육구국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1905년～1910년 사이에 수많은 민립학

교가 설립되어 1910년 7월 1일 현재 학부의 조사에 따르면 민립학교가 전

국의 총 2,237개교 중 2,082교였다.12) 

  이와 같이 전국에 수많은 민립학교가 설립되는 상황에서 시급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 교사 부족이었다. 갑오개혁 이후 1905년까지 한국의 唯一한 

교사 양성 기관이었던 한성사범학교가 관・공립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
조차 수적으로 충분히 양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민립학교의 교원 수급

에 대한 학부의 정책은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 당시의 식자층은 전국 각지

의 학교에서 교사가 없어 곤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국민교육을 

담당하여야 할 學部가 해마다 4～5천명의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역설하였

다. 이에 식자층은 교사 양성을 위한 방법으로 사범학교 확충을 주장하였

12) 김상기, 앞의 논문, 74쪽. 1908년 ｢私立學校令｣이 공포되기 전에는 민립학교 설

립시 정부의 인가나 신고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당시 설립되었던 민립학교의 숫

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위 통계는 ｢私立學校令｣이 발표된 이후 학부의 인

가를 받은 학교만을 대상으로 한 수치이므로 실제 1910년까지 설립된 민립학교

의 수는 5,000여 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손인수, 앞의 책, 1983, 58쪽 ; 윤용

한, 앞의 논문, 10쪽). 

     대한제국기에는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설립 주체만 다를 뿐 기본 財源은 

대개 향교의 건물 및 學田, 院土 등의 기본 재산과 지방관과 지방 유지로부터

의 기부금 등을 학교의 재원으로 하였다. 즉 사립학교의 운영과 유지의 원리는 

공립학교와 다를 것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1905년 이후 일제는 관립학교 뿐 

아니라 공립의 경우도 경비의 대부분을 국고에서 보조받도록 함으로써 학교 운

영과 교육 내용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이러한 공립학교를 

일제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경영하는 관립학교라고 간주하였다. 따라서 당시 

학교를 財源에 근거해 판단하면 관립과 사립 양자만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정숭교, 앞의 논문, 295～298쪽 ; 류승렬, 앞의 논문, 1998, 319～327쪽).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1905년 이후 개인 혹은 공동 모금으로 설립

되었던 학교를, 官立學校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民立學校라고 명명하였다. 민립

학교에는 특정인의 出捐으로 설립・운영되는 사립형 민립학교와 지역의 공공재
산과 모금으로 설립・운영되는 공립형 민립학교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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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국 각 道와 府에 사범학교를 모두 설립하는 것은 거대한 경비가 소요

되는 일이지만 지방에 3～4개 혹은 5～6개라도 설립하여 반 년 혹은 1년 속

성으로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당시 교사 양성은 시급히 해결

해야 할 문제였다.13)   

  식자층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학부로부터 교사 수급에 대한 지원

을 일절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립학교는 자체적으로 교사를 구해야 하였

다. 모교 졸업자 중에서 우수한 자를 교원으로 등용하거나, 학회 주도의 민

립학교에서는 학회원이 교원이 되어 수업을 담당하였다. 당시 周時經, 朴殷

植, 安昌浩 등 당대의 명사들은 여러 민립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들을 가

르쳤다. 또한 1907년 강제로 해산당한 군인들은 체조와 교련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채용되었으며,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민립 학교의 교원이 된 

경우도 있었다.14) 이와 같이 사범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학력 

이상을 갖춘 사람을 교사로 초빙하였다. 강화 普昌學校에서 1906년 일어교

수를 역임하였던 李泰夏는 1900년 3월 中橋義塾 일어과에 입학하였다가, 

1902년 8월 官立日語學校에 전학을 가서 3년간의 수업을 받았던 인물이었

다. 안동군 協東學校의 교사였던 安商德은 보성중학교 졸업생이었으며, 金

箕壽는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15) 강원도 양양의 峴山學校는 1908년 6

월에 경신학교를 졸업한 申尙敏을 같은 해 10월에 교사로 초빙하였다.16) 

13) 󰡔황성신문󰡕, 1907년 12월 3일 논설 ｢師範學校의 落成｣ ; 󰡔황성신문󰡕, 1908년 3
월 19일 논설 ｢最急者 師範養成｣.

14) 김영우, 󰡔한국개화기의 교육󰡕, 교육과학사, 1997, 215～217쪽.
15) ‘普成中學校卒業生安商德普成專門學校卒業生金箕壽氏 安東郡臨東面川前私立

協東學校敎師로 應聘얏더니…….’(󰡔황성신문󰡕, 1910년 7월 22일).  
16) ‘去月二十日에 蓮洞儆新中學校에셔 夏期放學試驗을 經고 第三回卒業禮式을 行

얏 卒業生은 朴元求朴根七尹一仁申尙敏鄭寅鎬等五人이오 預備班優等姜思

欽一年級優等簡承禹二年級優等李相晉이오 其他進級生이 五十九人이라더라.’(󰡔황성
신문󰡕 1908년 7월 9일) ; ‘襄陽郡峴山學校 前郡守南宮檍氏의 熱心贊成으로 크

게 發展이되얏더니 新任郡守 崔鍾洛氏와 郡主事金翼濟氏와 該郡有志紳士가 一

齊히 協議야 學校를 一層擴張고 敎師 儆新學校卒業生申尙敏氏를 延聘

야 明日京釜列車로 發程얏다더라.’(󰡔황성신문󰡕, 1908년 10월 3일). 경신학교는 
5년제 중등교육 기관이었으며(경신사편찬위원회, 󰡔경신사: 1885～1991󰡕, 경신
중・고등학교, 1991, 161쪽), 신상민은 1908년 6월 20일에 경신학교 3회 졸업식
을 치렀고, 경신사범강습소 설립은 1908년 7월이므로 신상민 역시 사범 양성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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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대적인 교육 기관에서 수학하지 않았더라도 교사로 채용되는 경우

도 있었다. 19세 때부터 24세까지 고령군 내곡면의 서당에서 한문・역사・
작문・수학 등을 배웠던 張志必은 협곡군 인동면의 민립학교를 비롯한 여
러 학교의 교사를 역임하였다.17) 이와 같이 사범 양성 교육을 받은 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립학교는 자체적으로 교원을 구해야 했고, 교원 양성의 

필요성은 커져 갔다. 

  한편, 1905년 이후 전국적으로 30여 개의 학회가 설립되었다. 계몽 운동

가들은 교육을 통해 신지식과 민족의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국권

회복의 중요한 방책이라고 보고, 학회 및 학교를 설립하여 청년 교육에 힘

을 기울였다. 1906년에는 西友學會와 漢北學會가, 1907년에는 輔仁學會, 湖

南學會, 關東學會, 興士團이 창립되었고, 1908년에는 西北學會, 畿湖興學會, 

嶠南敎育會가 창립되었다. 교육구국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학회 인사들

은 학회에서 설립한 학교의 강사로도 활동을 하면서 전문적인 교원 양성의 

시급함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18) 서우학회의 박은식은 ｢師範養成의 急務｣

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蓋 學生은 國家의 基礎오 蒙學은 學生의 基礎라. 蒙學이 無하면 完全 學生이 

無 것이오 完全 學生이 無면 엇지 完全 國家가 有리오. 惟是 完全 

蒙學을 建立코져 진 必先 完全 師範을 培養지라. 師範學校는 群學의 

根基라. …… 目今 我韓學界는 尙且 舊日의 浮虛不實고 固陋未開 風氣中에 

自在니 所謂蒙學塾師의 學問은 千字文과 童蒙先習과 史略通鑑等書에 不過하

고 其 高焉者도 亦只是小學과 孟子數種書而巳라 世界 各國의 歷史도 不講며 

17) 󰡔왜정시대인물사료󰡕에 나오는 장지필의 학력과 경력에 근거한 것이다. 󰡔왜정
시대인물사료󰡕에서 말하는 협곡군 인동면의 민립학교는 仁明學校로 보인다. 
1927년 조선은행 대구지점에 폭탄 의거를 계획했던 張鎭弘 의사가 인명학교에

서 장지필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 항일 의식을 키웠다(국가보훈처, ｢1995년 6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滄旅 장진홍 의사｣).

18) 여러 학회의 사범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은 다음이 참조된다.

한북흥학회: ｢興學議案｣, 󰡔황성신문󰡕, 1906년 12월 24일. 
대한자강회: 심의성, ｢論師範養成｣, 󰡔대한자강회월보󰡕 13, 1907. 
태극학회: 秋醒子, ｢師範養成의 必要｣, 󰡔태극학보󰡕 26, 1908. 
기호흥학회: 李埈鎔, ｢師範敎育이 爲興學之急先務｣, 󰡔기호흥학회월보󰡕 2, 1908.
흥사단: ｢興士團의 必要 事業｣, 󰡔황성신문󰡕, 1908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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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用事物의 緊切 算術도 不解며 五洲의 名稱도 不知며 八星의 位置도 

不辨 者라. ……  我韓現狀은 비록 全國人士가 一齊興起야 無處不設校

고 無人不願學이라도 師範의 缺乏으로 以야 人才의 作成과 文化의 發達 

實效 決無可望이니 今日 敎育의 急務가 孰有先於此者哉아.19)

  박은식은 완전한 교사가 있어야 완전한 학생이 있고 완전한 학생이 있어

야 완전한 국가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재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의 학

문은 천자문과 동몽선습, 사략, 통감 등에 불과하고, 세계 각국의 역사와 

지리, 산술과 과학 등 신학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

러한 가운데 전국 곳곳에 많은 학교가 세워졌고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만 종래의 蒙學塾師의 학문으로는 인재 양성과 문화 발달을 가져올 수 

없으므로 교육 방침의 급무는 교사 양성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박은식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교육계가 신교육을 담당할 만한 교원이 거

의 없었고, 구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교원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

던 실정을 말해 준다.20) 언론과 학회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

며 신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원 양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황성신문󰡕
은 유생들을 재교육하여 완전한 교사로 변화시키자고 주장하였으며, 기호흥

학회에서는 ‘私塾을 일체 타파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21) 平壤學

務會에서는 일반 사숙 교사를 모집하여 신학문을 익힌 교사로 양성하기 위

한 야학을 실시하였다.22)

  한편 前・現職 官吏들과 지역 有志들이 사범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였다. 민립 사범학교의 설립에 전・현직 관리와 지역 유지들이 주도적
인 역할을 하게 된 계기에는 1906년 3월 26일 고종의 ｢興學 詔勅｣ 반포가 

19) 朴殷植, ｢師範養成의 急務｣, 󰡔서우󰡕 5(1907년 4월 1일), 2～3쪽. 
20) 당시에 전국 각처의 학교 중 신교육을 담당할 만한 교원은 절대 부족한 형편

이었고, 서당은 학당이나 義塾의 형태로 개조되어 신교육을 하였기 때문에 이

곳에서 신교육을 가르쳤던 교원들은 구학문에 능숙한 훈장들일 수밖에 없었다

(노승윤, 앞의 책, 90쪽). 

21) 󰡔황성신문󰡕, 1907년 12월 3일 논설 ｢師範學校의 落成｣ ; 󰡔황성신문󰡕, 1908년 3
월 19일 논설 ｢最急者 師範養成｣ ; 皇城子, ｢私塾을 宜一切打破｣, 󰡔기호흥학회
월보󰡕 1(1908년 8월 25일), 40～41쪽.    

22) 󰡔황성신문󰡕, 1908년 1월 10일 ｢平壤學務會歷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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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흥학 조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詔曰三代以來莫不以敎育人材爲先務庠序學校之設是也蓋學校立而人材作人材作而

治化興國家敎人之法大備閭巷小民無不學彬彬乎三代挽近寢弛所以治道不明國家不

振顧今急務惟興學校養人材以爲菑田殖財之具矣敺齊魯之氓使之挾策鼓篋其將不朞

年而其功必倍於列邦自學部廣置學校外而各府郡亦令另飭設立而專心講究其敎之之

方待其業就當朝家甄拔需用人家有子弟而不能敎者其父兄論罪或其子弟之不率敎遊

嬉無業者亦一體論罪23)

  고종은 국가 부진의 원인을 교육의 침체에서 찾고, 지금의 급무는 오직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학부뿐만 아니

라 각 府郡에서도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의 방도를 강구하도록 하였다. 또

한 자제를 교육시키지 않는 부모 및 학업에 힘쓰지 않는 자제의 죄를 논하

겠다며 興學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였다.24) 을사늑약 이후 반포된 ｢흥

학 조칙｣에는 국권 상실의 위기 속에서 교육을 통해 자주 국권을 지켜내고

자 했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고종은 조칙 반포 이후 학교 설립 비

용을 지원하거나 학교 설립에 노력하고 있는 관찰사에게 칙유문을 보내 격

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25) 

  흥학 조칙은 학부→관찰사→군수를 통해 각 面에까지 전달되었다. 일례

로 경남 관찰부에서는 고종 황제의 조칙과 학부의 훈령을 받고 각 군수에

게 학교 설립을 촉구하였다. 또한 고종의 학교 설립 지원금을 교부받아 이

를 다시 군 단위로 분급해주었는데 학교 설립 지원금 2,500兩 중 2/5정도

인 950兩을 사범학교 설립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31개 군에 분급하

23) 󰡔高宗實錄󰡕 고종 43년 3월 26일. 
24) 고종은 고종 41년(1904)에도 조칙을 통해 학교 증설과 학업에의 분발을 촉구

하였으나 흥학을 게을리할 경우 죄로 다스리겠다는 언급은 없었다. 고종 41년

의 조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今에政府命하야學校를增設하고人材

를養成하야衰頹한運을挽回하고中興의業을建立코져하노니爾臣民等은朕의此意

深體하야毋怠毋忽하라……爾臣民等은其自今으로益加勉勵하야子弟로하야금學業

을專心하야粉飾과虛僞를去하고奮發不已하야國威와國光을宣揚케하라嗚呼勖哉어

다’(󰡔고종실록󰡕, 고종 41년 5월 23일). 
25) 柳漢喆, ｢1906년 光武皇帝의 私學設立 詔勅과 文明學校 設立 事例｣, 󰡔韓國民族
運動史 硏究󰡕, 나남,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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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26) 경남 관찰부가 사범학교 설립에 지원금을 지출하고자 한 것이 학

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관찰사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

나, 2,500兩 중 950兩이라는 높은 비중을 사범 양성에 할당한 것은 당시 교

원 양성이 시급한 사업이었음을 말해준다. 당시 경남 관찰사였던 趙民熙는 

1906년 7월 2일 慶南 晉州府 私立 師範學校 개교식에서 황제의 조칙을 봉

독한 후에 학생들에게 학업에 힘써 皇恩에 보답해주기를 바란다는 연설을 

하였다.27)

  언론에서도 고종의 ｢흥학 조칙｣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크게 환영하였

다. 마을마다 학교를 설립하고 취학을 하여 開明 智識을 발달시키고 愛國

精神을 관철하는 것이 국권을 회복하고 문명국가를 만드는 방책이므로 이

천만 민중이 모두 황제의 뜻을 받들자고 하였다.28) 고종의 ｢흥학 조칙｣ 반

포는 󰡔황성신문󰡕이 1906년의 주요 역사를 정리할 때 3월의 사건 중 하나에 
포함할 만큼 당시 교육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다.29)  

  전・현직 관리들은 관료 생활을 통해 이전과의 다른 새로운 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반인보다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통감부 설치 이후 대한제국의 교육 개혁이 순탄하게 추진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고종의 ｢흥학 조칙｣은 종래 왕의 대리자로서 興學의 의무

를 지닌 전통적인 수령의 역할을 환기하고, 국권 상실의 위기 속에서 부임

한 지역에서 군주의 뜻을 받들어 흥학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사명

감을 무겁게 안겨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지방 관리들의 사범학교 설립 노

력에 지역 유지들 역시 국권 상실의 위기를 절감하고 신학문 교육을 담당

할 사범 양성에 적극 협조하였다. 지방 유지들은 당시 사회적 요구였던 신

학문의 보급과 근대적인 학교 설립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방 사회에서의 

영향력과 위신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30) 고종의 ｢흥학 조칙｣ 반포는 

26) 류한철, 앞의 논문, 144～145쪽.

27) 󰡔황성신문󰡕, 1906년 7월 10일 ｢慶校開式｣.

28) 󰡔황성신문󰡕, 1906년 3월 28일 ｢興學大詔煥發｣ ; 󰡔황성신문󰡕, 1906년 3월 29일 
논설 ｢興學詔勅亟宜實行｣ ; 󰡔대한매일신보󰡕, 1906년 3월 30일 논설 ｢恭讀大詔｣.

29) ‘……光武十年度內外歷史 三月 △大皇帝陛下셔 興學大詔를 下시

고……’ (󰡔황성신문󰡕, 1907년 1월 5일). 
30) 지방 사회의 조직과 운영에서 학교가 갖는 의미는 매우 각별하다. 그것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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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지방 관리와 지방 유지들의 학교 설립 활동에, 황제의 뜻을 받들
어 신교육을 담당할 사범 양성에 헌신하고 있다는 명분까지 부여하였다. 

  1906년 강원도 襄陽군수로 부임한 南宮檍은 양양 지역의 유지들과 함께 

고등소학교와 보통사범과로 구성된 峴山學校를 건립하였다.31) 현산학교의 

내력에 대한 신문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其設校來歷을 探聞 則向日我

皇上陛下의 興學 詔勅과 該道觀察府設校訓令을 承 後 一郡人士가 新學問의 

必要를 怳然覺知고 設校費를 爭先捐補야 前後醵集 資財가 合爲葉三萬餘

兩이오 鄕校所送每年租가 一百石인 多小補助者ㅣ尙今不絕다니 …….32)

  고종 황제의 ｢흥학 조칙｣과 뒤이어 강원도 관찰사의 흥학 훈령이 내려온 

후 양양군의 한 人士가 신학문의 필요를 깨닫고 의연금을 납부하였으며, 

그 후에도 많은 지역 유지들이 보조금을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07년 경기도 交河군수 尹夔燮은 지역 유지들에게 시국 형편과 의무 교

육을 설명한 후 이들의 협조를 얻어 宣城學校를 설립하였다.33) 교하군의 

유지였던 선성학교의 발기인들은 학교설립취지서를 통해 위로는 고종 황제

의 조칙을 받들고 아래로는 士論를 모아 인재를 교육할 방침을 세웠음을 

밝혔다.34) 

  이와 같이 1906년 고종의 ｢흥학 조칙｣ 반포는 전・현직 지방 관리와 유
지들이 ‘興學 設校’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학교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양

설립이 지방 사회의 대표적인 공공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즉 지방사회 내에서 학

교를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설립하고 어떻게 운영했는가는 당시 지방사회가 어

떻게 조직되고 운영되었는가와 직결되어 있다(정숭교, 앞의 논문, 278쪽, 303쪽).

31) 󰡔황성신문󰡕, 1906년 5월 21일 ｢襄陽興學｣.

32) 󰡔황성신문󰡕, 1906년 9월 26일 ｢襄陽校况｣.

33) 교하군 선성학교는 사범속성과・보통고등과・심상과를 설치하였다(󰡔황성신문󰡕, 
1907년 12월 14일 ｢交倅興學｣). 

34) ‘今 皇帝陛下게셔 降旨于郡縣사 勅以敎導人才之方시니 此宣城則側於 王

畿之近야 寔其王化之先이요 …… 心與事會야 上以奉 聖旨고 下以取士論

야 頒令於각面각里호 或有擾民之弊일가야 老儒宿士와 領任頭民을 會集

야 敎育人才 方針을 爛議…….’(󰡔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5일 ｢交河郡
宣城學校趣旨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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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사범학교 설립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촉진제가 되었다. 

  민립 사범학교의 설립 계기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統監府의 주

도 하에 진행되었던 교육 개편에 대한 警戒였다. 통감부가 한국의 교육 정

책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普通敎育을 통해 일본어로 말하고, 듣고, 

읽고, 쓸 줄 아는 식민지인을 양성’하는, 즉 고등 교육을 철저히 배제한 ‘愚

民化 敎育’이었다.35) 이를 위해 수업연한이 심상과 3년・고등과 2년(3년)으
로 되어 있던 소학교를 4년제의 보통학교로, 심상과 4년・고등과 3년제로 
운영되었던 중학교를 4년제의 고등학교로 축소하였다.36) 그리고 각 지방에 

보통학교를 증설하고 여기에 일본인 교사를 배치하였다. 1905년 일본의 󰡔敎
育界󰡕 잡지에는 일본 초등교육자의 한국 진출을 권장하는 글이 게재되어 
있다.

한국을 형식상의 독립국이면서 실질적인 보호국으로 하기 위해서 …… 한국교육

의 진흥은 가장 중심이 되고, 그 최종이 되지 않을 수 없다. ……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의 초등교육자에게 渡韓을 권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 있어서 가

장 급무라고 느끼는 것은 실로 보통교육의 진흥이다. …… 따라서 우리나라 

초등교육자가 맹연히 한국에 진입하여 그들로 하여금 신문명의 은혜를 입도록 

하는 것, 급무 중의 급무이다.37)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통감부는 한국을 보호국화하기 위한 핵심으로 

보통교육의 진흥을 들었으며,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일본인 교사가 한

국에 진출하여 보통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일본인 교원들은 한국인 교

원의 통역을 통해 일본어・이과・산술 등을 가르쳤으며 교감의 직책을 맡
아 교육 재정과 교육 행정을 장악해 나갔다.38) 

35) 이계형, ｢대한제국기 통감부의 식민교육정책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 논문, 2008, 60쪽.

36) ｢소학교령｣(󰡔관보󰡕, 개국 504년 7월 22일) ; ｢중학교관제｣(󰡔관보󰡕, 광무 3년 4
월 6일) ; ｢보통학교령｣(󰡔관보󰡕, 광무 10년 8월 31일) ; ｢고등학교령｣(󰡔관보󰡕, 광
무 10년 8월 31일).

37) ｢小學校師の渡韓お勸む｣, 󰡔敎育界󰡕 4～9, 1905년 7월 3일 ; 임후남, 앞의 논문, 
159쪽 재인용.

38)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문화사 2: 배움과 가르침의 끝없는 열정󰡕, 두산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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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1906년부터 한국의 보통학교에 일본인 교원이 배치되었는데, 관・
공립 보통학교에 근무한 한국인 교원과 일본인 교원의 수는 <표 1>과 같다.

<표 1> 관・공립 보통학교의 한국인과 일본인 교원 수 비교

  <표 1>을 통해 한국인 교원과 일본인 교원 수의 증가 정도를 비교해보

면 일본인 교원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 교원은 

1909년에는 1908년에 비해 163명에서 313명으로 92% 증가하였으나 1910년

에는 전년도 대비 41% 증가하였다. 증가율이 감소한 것이다. 이에 반해 일

본인 교원의 증가율은 1909년 25%에서 1910년 59%로 상승하였다. 이는 

한국인 교원 수의 증가 비율인 41%보다 앞선 수치로, 한국의 관・공립 보
통학교에 일본인 교원의 배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39)

  당시 언론에서는 학부의 일본인 교사 임용 정책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

다.40) 

2005, 252쪽.

39) 1910년 관・공립 보통학교의 일본인 교원 수는 한국인의 약 1/4을 차지하였으
나 1914년과 1915년에는 한국인의 약 1/2을 차지하였다. 1914년과 1915년 관・
공립 보통학교의 학교 수와 교원 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학교 수
               교원 수             (단위: 명) 

한국인 일본인 계

1914 390 1210 519 1,729

1915 412 1295 581 1,876

 출전: 󰡔朝鮮總督府統計年報󰡕 각 연도판에 근거하여 작성함. 

40) 󰡔황성신문󰡕, 1908년 3월 19일 논설 ｢最急者 師範養成｣.

연도 학교 수
              교원 수              (단위: 명)

한국인 일본인 계

1908 50 163 53 216

1909 107 313 66 379

1910 125 440 105 545

 출전: 김정명 편, 󰡔日韓外交資料集成󰡕 8, 巖南堂書店, 1964, 156쪽에 근거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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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部 國民敎育을 管轄 責任으로 若無意於敎育則已어니와 敎育의 注意가 

有진 急急히 師範學校를 大爲擴張야 逐年四五千名의 敎師를 養成여야 

地方各校의 請求를 可以酬應것이오 一般國民의 敎育을 可以發達케지어를 

至于今日지 因循度了야 擴張方法을 尙未實施은 果然何故인지 或外國敎

師만 雇聘야 全國의 敎育을 委任코져 主意인지 不知거니와 萬若幼穉

 兒童의게 外國言語로 先入의 學課를 作면 其工夫의 程度 迅速키 不

能이오 自國의 精神은 放失키 甚易리니 國民의 敎育을 主管야 文化를 導

達케 地에엇지 如此方針을 專用리오.

  위의 기사는 학부가 사범학교를 확장하여 국민교육을 발달시켜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외국인 교사만 고빙하는 것을 비판하며, 학부가 외국

인 교사에게 국민의 교육을 위임하려는 의도인지 반문하고 있다. 또한 아

동들에게 외국어로 교수하는 것은 공부의 정도를 빠르게 이룰 수 없으며 

나라의 정신을 잃기 쉽다고 우려하였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통감부는 일본인 교사를 전국적으로 배치하고 

일본인 교사가 학교 운영의 실권을 장악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매개로 식

민지 교육 정책을 추진해나갔다. 한성사범학교에서 박은식, 헐버트로부터 

신사상과 신학문을 배운 후 1903년 졸업하여 1907년 1월까지 咸北 公立 鏡

城普通學校의 교원, 교장직을 역임하다가 민립 사범학교인 鏡城 咸一學校 

사범과에서 總敎師로 활동하였던 金昶濟의 삶의 변화는 통감부의 교육 제

도 개편에 대한 비판 의식이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41)

  통감부는 보통학교 개편・확장과 함께 사범학교에 대한 개편 작업도 진
행하였다. 1906년 ｢師範學校令｣을 공포하여 漢城師範學校를 官立漢城師範

學校로 개편하면서 3년간의 본과와 각 1년 이내의 예과, 속성과로 구성하

였다. 사범학교의 입학시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일본어와 산술

이었으며 교과 과정에서 일본어가 필수과목이 되었다. 또한 교육목표나 교

41) 김창제는 일제강점기에는 민립 송도고등보통학교와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강연과 저

술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황성신문󰡕, 1908년 9월 13일 ｢咸校中興｣ ; 金昶

濟, ｢나의 母校와 恩師 : 漢城師範學校와 恩師｣, 󰡔삼천리󰡕 4-1, 1932, 17～20쪽 ; 
김권정, ｢金昶濟의 생애와 개혁사상｣, 󰡔한국기독교와 역사󰡕 7, 한국기독교역사
연구소, 1997, 198～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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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내용 선정보다는 교수법 위주의 교육학을 본격적으로 가르쳤다. 1909년 

7월 개정된 ｢師範學校令施行規則｣에서 본과의 경우 국어와 한문이 국어 및 

한문으로 통합되어 전체 수업 시간이 줄고, 일본어 시간은 증가하였다.42) 

또한 역사 수업 시수가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역사와 지리가 1, 2학년의 역

사지리로 통합되었고, 배정 시간 9시간에서 역사와 지리를 각각 1/2씩 운

영한다고 하더라도 역사는 4.5시간이 되어 이전의 6시간에 비해 1/4이 축

소되었다. 특히 1학년 본국사는 외국 역사와 함께 교수함으로써 그 교수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되었다.43) 교장은 한국인 관리가 겸직하

고 있었지만, 많은 일본인들이 고용되어 사범 교육을 담당하였다. 관립한성

사범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한 한국인과 일본인 교수의 수는 <표 2>와 같다.

<표 2> 관립한성사범학교의 한국인과 일본인 교수 수 비교       (단위: 명)

     

  1906년에는 한국인 교수가 일본인 교수보다 더 많았지만, 1909년이 되면 

일본인 교수의 수가 앞서게 되었다. 관립한성사범학교는 교수 뿐 아니라 

교수 용어도 일본어였다. 통역이 있었다고는 하나 본과의 경우이고, 속성과

는 전 교과가 일본어로 진행되었다. 교과서 또한 일본어로 쓰여진 것이 대

부분이었다.44) 1910년부터는 교과서와 교수 언어를 일본어로 專用할 계획

이었다.45) 

42) 󰡔官報󰡕, 융희 3년 7월 9일 학부령 제3호 ｢사범학교령시행규칙｣.

43) 金興洙, 󰡔韓國歷史敎育史󰡕, 大韓敎科書株式會社, 1992, 59～60쪽. 
44) 임후남, 앞의 논문, 167～168쪽.

연도 한국인 교수 일본인 교수 계

1906 8 6 14

1907 5 5 10

1908 10 5 15

1909 7 9 16

1910 6 9 15

 출전: 조선총독부, ｢學事統計｣, 명치 43년(1910), 33쪽 ; 김영우, 앞의 책, 1984, 175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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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통감부는 보통학교에 배치된 많은 일본인 교원들의 통역 교원을 양

성하기 위해 사범학교가 아닌 일어학교에 臨時敎員養成科를 설치하였다. 

임시교원양성과 학생들은 입학시험에서부터 일본어를 할 줄 알아야 했고, 

입학하여 일본어, 교육, 지리역사, 이과, 체조, 산술 등을 3개월 동안 배웠

으며, 졸업 후 보통학교의 副校員으로 임용되어 일본인 교원의 통역을 도

와주고 일본어 교육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통감부의 교육 개편 작업으로 기존의 소학교는 통감부의 교육 

정책을 실현하는 보통학교가 되어갔고, 유학적 지식과 소양 및 시무에 필

요한 신학문적 지식을 갖춘 교원을 강조했던 한성사범학교는 일본어를 어

느 정도 알고 있는 청년들을 모집하여 일본인 교원이 일본어로 된 교과서

를 통해 교수법적 지식과 일본어를 잘 아는 교원을 양성하는 관립한성사범

학교가 되었다.46) 그럼으로써 일제의 교육 정책에 충성하는 식민지적 교원

을 양성・임용하여 이들을 통치의 보조자로 활용하려 하였다. 관립한성사
범학교에서 일본어 교육과 일본식 사범교육을 받고 임용된 교원의 대다수

가 국권 피탈 후 조선총독부에 의해 교원으로 재충원되었던 사실은 통감부

의 한성사범학교 개편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47) 

  이 같은 관립한성사범학교가 양성하고자 했던 師範像은 우리 민족의 근

대교육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우리 민족은 신교육을 통해 民智를 開

發하고 富國强兵을 이루고자 하였고, 을사늑약 이후에는 민족의식 고취를 

통한 國權 回復을 강조하였다.48) 즉 교육을 통해 청년을 신지식으로 계몽

45) ‘官立漢城師範學校에셔 隆熙四年度붓터 日語를 專用터인 諸般敎科書를 

日語로 編纂야 日人敎師가 直接으로 敎授케다더라.’(󰡔황성신문󰡕, 1908년 8월 
14일 ｢日語敎科編纂｣). 

46) 임후남, 앞의 논문, 153쪽. 대한제국기 관립학교의 교육을 연구한 노인화 역시, 

한성사범학교가 양성하고자 한 교원은 ‘신학문을 습득한 舊形의 교원’이라고 하

여, 신학문을 공부하였다는 점 이외에는 전통적 교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이는 대한제국의 개혁 방향인 舊本新參 정신에 기인한다고 하였다(노인화, 앞의 

논문, 113～114쪽). 

47) 1894～1906년 한성사범학교 출신으로 교육에 임용된 180명 중 1910년 이후까

지 근무한 자는 35명으로 20%에 그친 반면, 1906～1910년 관립한성사범학교 출

신 교원 임용자는 243명 중 188명, 즉 78%가 1910년 이후에도 교원으로 근무하

였다(김광규, 앞의 논문, 2013, 3쪽).  

48) 김상기, 앞의 논문, 69～70쪽. 1905～1910년 사이에 세워진 민립학교 중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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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부국강병을 이루고, 나아가 국권회복운동에 힘쓸 인재로 양성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할 사범 역시 신학문에 밝고 동시에 

국권회복 의지를 지녀 행실과 도덕이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이어야 하였다. 

이것이 당시 시대와 민족이 필요로 하는 근대적 사범상이었다.49) 그러나 

통감부의 교육 개편으로 기존의 한성사범학교가 일제의 교육 정책에 순응

하는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어가는 상황에서, 청년자제의 모범

이 될 근대적 사범 양성은 이제 民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가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1905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민립 사범학교

가 1905년 이후부터 설립되었던 것이다.

  

교를 대상으로 성문화된 학교 설립이념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민립학

교의 설립 이념을 ① 국권회복 ② 인재양성 및 애국지도자양성 ③ 지・덕・체 
삼육연마 및 인격완성 ④ 신학문・신교육의 보급 및 개명 ⑤ 국력배양 및 부강 
⑥ 국민교육 등 6가지로 분류하였다(송인자, 앞의 논문, 81쪽). 그러나 민립학교

들은 이러한 이념들 중 어느 하나의 것에만 치중하지 않고 각기 종합 절충하면

서 복합적인 一體로 보았다(손인수, 앞의 책, 1983, 289쪽).

49) 이러한 근대적 사범상은 전통적 사범상이 근대에 와서 재해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사범’은 학문의 이치에 밝으며 행실이 돈독하며 도덕

을 겸비한 상태(經明行修 道德兼備 可爲師範), 혹은 그런 경지에서 교육을 담당

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범의 의미는 19세기 후반에 와서 근대식 개념과 像으로 정립되어 

갔다. 학문은 과학성과 객관성을 중시하였고 도덕은 신분성・선민성이 아닌 평
등성・보편성을 골자로 하였다. 그러나 ‘학문・수행・도덕 一體’의 상징으로서 
사범이 갖는 의미와 정신은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사범은 문명계몽운동의 일

환으로 교육구국의 활동선상에서 중시되었다(李景植, ｢韓國敎育의 傳統과 ‘師範’｣, 

󰡔서울대학교 사대논총󰡕 54, 1997, 1～10쪽). 
     당시의 식자층은 보통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책임은 중대하여 ‘國을 愛고 

君을 忠 志氣를 振起고 風俗을 淳美케 며 民生을 富厚케 야 써 國家

의 安寧福祉를 增進케’ 한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교원은 ‘最善히 善良 性行을 

持有’하고 ‘品行을 尊尙고 學識을 廣博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勸學子, 

｢小學校 敎員의 注意｣, 󰡔태극학보󰡕 18(1908년 2월 24일), 13쪽,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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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民立 師範學校의 設立 主體와 財源 調達

  1906년 ｢師範學校令｣에서 사범학교는 관립과 공립 2종만을 규정하였고, 

1908년 8월에 공포된 ｢私立學校令｣ 이전까지만 해도 학교 설립에 대한 정

부의 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적절한 시설이나 교원의 확보 없이도 학교의 

설립이 가능하였으며 공식적인 인정이나 면허증은 없었다.50) 따라서 당시 

설립된 민립 사범학교는 학교의 명칭, 교육 기간 및 교육 내용 등이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었다.51) 

  당시의 신문 및 학회지, 學校史 등을 통해 여러 사범학교의 설립과 운영

에 대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범 양성을 위해 기부금을 모으

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기사는 있으나 실제 학교가 설립되었는지 확

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사범 양성을 위한 학교가 설립되었다는 사실

은 신문을 통해 확인되지만 설립 주체, 재정 및 운영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록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학교를 통해 당시 민

립 사범학교의 설립 주체와 재원 조달을 파악하고자 한다. <부록 1>의 민

립 사범학교의 유형과 설립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민립 사범학교는 지방 

관리와 지역민들의 협력에 의해 설립되거나, 전국에 지회를 둔 애국계몽운

동 단체의 사범 양성 사업으로 설립되었다. 지역 관・민 협력형의 대표적
인 학교로 大邱師範學校, 峴山學校 師範科, 紹興學校 師範速成科 등을 들 

50) 서재복, ｢한국 근대 교원양성에 관한 연구｣, 󰡔교육종합연구󰡕 6, 교육종합연구소, 
2008, 37～40쪽.

51) 김영우는 교원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던 기관을 기관의 명칭에 따라 4가지 형

태로 분류하였다. 사범학교라는 명칭을 가지고 설립되었던 사립사범학교, 중등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부설되었던 사범과와 사범속성과, 특정학교에 부설되

었거나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되었던 사범강습소, 기타의 형태 등이다(김영우, 

앞의 책, 1984, 211～247쪽 ; 223쪽의 강서군 開天사범학교는 강서군 聞天사범

학교의 誤植으로 보인다(󰡔황성신문󰡕, 1907년 7월 6일 ｢江校試驗成蹟｣ ‘江西郡聞

天師範學校에셔 第二回夏期試驗을 經하얏 優等生이 如左하더라…….’). 242

쪽 安邊郡 사범강습소는 延安郡 사범강습소의 誤植으로 보인다(󰡔황성신문󰡕, 
1908년 8월 26일 ｢師範講習｣ ‘安邊郡守李範昌氏와 郡主事尹衡淳紳士金明元氏等

이 師範의 材料를 養成키 爲야 師範講習所를 設寘 趣旨가 ……’ ; 󰡔황성신
문󰡕, 1908년 8월 27일 ｢正誤｣ ‘昨日本報에 師範講習이라 題下에 延安郡을 安

邊으로 誤植이기 玆에 正誤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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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52) 國民敎育會, 興士團, 西北學會 등 학회가 주도하여 설립한 학교

로는 각각 國民師範學校, 隆熙學校, 西北協成學校 등이 있다.   

  대구사범학교는 1906년 3월 경북관찰사 申泰休가 중심이 되어 지역 유지

들과 함께 설립한 사범학교였다.53) <표 3>은 대구사범학교의 發起人과 義

捐金 현황이다.

<표 3> 대구사범학교 발기인과 의연금 현황

                                                                      

  대구사범학교의 설립에 각 500원의 거액을 납부한 발기인 20인은 대부분 

52) 여기서 官의 의미는 설립 주체가 전・현직 관리 출신임을 드러내는 것이지, 
중앙 정부가 학교 설립을 주도하거나 학교 재정을 책임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신문에서도 관찰사나 군수 등 관리가 설립한 학교를 私立學校로 

칭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강서군수 이우영이 설립한 문천사범학교에 대해서는 

‘江西郡守李宇榮氏가 該郡에 私立師範學校를 設立 後로 ……’라고 하였으며

(󰡔황성신문󰡕, 1906년 9월 5일), 양양군수 남궁억이 설립하고 교장을 겸임했던 현산
학교에 대해서는 ‘……陰七月二十日에 該郡私立峴山學校에셔 開學 校長南宮

檍敎師鄭瑀鎔氏等이 ……’라고 보도하였다(󰡔황성신문󰡕, 1906년 9월 26일). 
53) 신태휴는 조선말기 무신으로 갑신정변 때에 청군을 도와 개화당과 일본군을 

공격하는 데 가담하였고, 그 뒤 청국의 대조선 정책에 적극 동조하기도 하였다. 

개천군수・농상공부협판・육군참령·비서원승・중추원의관・원수부회계국총장・
육군법원장・의정부찬정을 거쳐 1906년 경상북도관찰사와 평안북도관찰사로 지
내면서 종2품이 되었다. 1907년에는 궁내부특진관이 되었다(김형목, 󰡔김광제, 나
라빚 청산이 독립국가 건설이다󰡕, 선인, 2012, 90쪽).

직위 前郡守 前視察 前承旨 前主事 前議官 前參奉 郡守 前承旨 前侍從 前承旨 五衛將

성명 金允蘭 徐相敦 鄭圭玉 徐丙五 李善炯 徐敦淳 鄭在學 徐佑淳 徐相夏 徐相奎 崔聖祚

액수 各 500元

직위 副尉 前參奉 前敦寧 五衞將 五衞將 士人 士人 主事 前主事
그 외 65인

성명 李章雨 鄭載來 郭義見 李錫珍 朴致瑞 李一雨 李成玉 崔萬達 徐相春

액수 各 500元 10~50元

 출전: 󰡔대한매일신보󰡕, 1906년 3월 11일 ; 󰡔황성신문󰡕, 1906년 3월 29일, 30일, 31일 

        기사를 근거로 작성함. 

 비고: 관찰사 申泰休 50원, 군수 金漢鼎 30원을 포함한 65인의 직위, 성명, 액수는 

       󰡔황성신문󰡕, 1906년 3월 29일, 30일, 31일 3일간 게재되었으며, 주로 전직관리 

       또는 幼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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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관리였으며, 10～50원의 보조금을 납부한 사람들 또한 전직관리 또는 

幼學이었다. 이와 같이 대구사범학교는 전・현직 관리와 지역민들의 공동 
모금을 통해 설립되었다. 

  관찰사 신태휴는 서적 구입과 학교 설립 방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大

邱 廣文社(달성 광문사)와의 협조를 통해 결정하였다.54) 대구 광문사는 金光

濟, 徐相敦이 교과서 및 교양서적 발행, 근대교육 시행을 위해 조직한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계몽 단체였다.55) 대구 광문사는 관찰사 신태휴와의 협조 

속에서 신교육운동과 계몽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시켜 나갈 수 있었다.56) 

  한편 신태휴는 관찰사로 부임하자마자 관내에 신식학교 설립에 힘을 기

울였다. 그는 고종 황제의 ｢흥학 조칙｣에 이어 관할 41개 군에 ｢興學 訓令｣

을 내려 근대학교 설립을 장려하였다. 신태휴의 ｢흥학 훈령｣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57)

一 各郡十戶作統十統百戶必寘一學校이되 若或該統內民戶가 極貧고 學員이 

不足야 難寘一 學校즉 特許二三十統合設一學校이되 必詳審形便야 切勿

見欺於民而暪報府事

一 學校經費段은 該統內百戶每月各一兩五戔式補納學校事

一 百戶內若或有可以就學之子與弟侄이 不爲就學者는 其父叔與兄을 自官捉入嚴

懲고 每朔罰金一兩五戔式責納學校야 以充經費이되 一㨾頑拒者는 指名馳
報事 

一 各面各洞書堂名色은 一幷廢止고 該塾師는 不許仍留고 該塾由來歲入錢

糓或田畓은 幷付該統內學校事
一 學校課學規程一依原訓辭意야 郡守與敎師益加商定事

一 學徒經紀之事와 敎師擇定과 學徒抄集과 校費收納等篩은 該統統長이 一遵該

郡守指揮監督야 恪勤擧行事

一 統長若或不善舉行則郡守가 隨其輕重야 懲治之고 甚則報府嚴懲事

54) 󰡔대한매일신보󰡕, 1906년 3월 2일.
55) 대구 광문사의 사장 김광제와 부사장 서상돈은 1907년 1월 國債報償運動을 발

의하기도 하였다(김형목, 앞의 책, 91～107쪽).

56) 󰡔황성신문󰡕, 1906년 6월 16일 ｢大邱廣文社｣. 

57) 󰡔황성신문󰡕, 1906년 3월 23일 ｢興學訓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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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군의 100호마다 한 학교를 설립하되 마을의 서당을 일체 폐지하여 그 

歲入錢糓이나 田畓을 모두 학교로 부치도록 하며, 학교 경비를 100호가 매
월 각 1냥 5전씩 납부하도록 하였다. 학생 모집・교사 선정・학교비 수납 
등은 統長이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운영하였다. 만약 부모가 자녀를 취

학시키지 않거나, 통장이 성실하지 않으면 관찰부가 엄징한다고 함으로써 

신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었다.58) 신태휴는 학교 설

립의 실천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람을 파견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관찰사

의 명령을 받고 각 군을 순행한 사람은 대구 광문사 사장 김광제였다.59) 

고종은 一千圜의 하사금과 칙유문을 보내 신태휴의 학교 설립 노력을 격려

하기도 하였다.60) 이와 같이 대구사범학교는 관찰사 신태휴의 적극적인 흥

학 노력, 지역 유지들의 경제적 지원과 지역 계몽 단체의 교육적 협조 속

에서 설립・운영되었다. 
  그러나 지방관 주도의 사범학교는 지방관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그 浮沈

이 심했다. 대구사범학교의 경우 경북 지역의 신교육운동을 크게 일으켰던 

신태휴가 1906년 6월 평안북도 관찰사로 이동하고, 朴重陽이 새로 부임해 

온 뒤부터 의연금과 유지비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는 어려움에 처하였다. 

1906년 10월에는 鎭衛隊 군인 10여 명이 사범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위협하

며 군사교련장으로 수용하겠다고 한 후 학교 건물이 일본 병사의 거처가 

되었다.61) 이와 함께 대구 광문사의 신교육운동 역시 좌절되었다.62)

  1906년 강원도 양양군수 남궁억은 峴山學校를 설립하였다. 남궁억은 서

재필, 이상재 등과 함께 독립협회를 창립하고, 황성신문 사장을 역임하였던 

애국 계몽 운동가로서 1906년 2월에 강원도 양양군수에 임명이 되자 부임 

지역의 신교육 진흥에 힘썼다. 남궁억은 양양 지역 유지들로 평의회를 조

직하여 학교 설립 방침에 대해 의논하였고, 신학문의 필요성을 인식한 유

58) 관찰사 신태휴의 학교 설립 노력의 결과 관내 41개 군에 370개의 학교가 설립

되었고 학생이 4,500여명에 이르렀다(󰡔대한매일신보󰡕, 1906년 6월 3일).
59) 권대웅, 앞의 논문, 29쪽.

60) 󰡔대한매일신보󰡕, 1906년 3월 29일 ｢特奬嶺學｣ ; 󰡔황성신문󰡕, 1906년 3월 30일 
｢內賜學校金｣.

61) 󰡔만세보󰡕, 1906년 10월 31일 ;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25일.
62) 홍선표, 󰡔대구의 문화인물󰡕 1, 대구시, 2006, 78～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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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의 협조로 고등소학교와 보통사범과로 구성된 현산학교를 설립하였다. 

학교 설립비와 운영비는 義捐金, 校宮収糓, 鄕校所送每年租 및 개인의 보조
금으로 충당하였다. 개교 9월 당시 146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였으나 10월에 

200명이 되었으며 양양군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의 학생도 적지 않았다. 

12월에는 기존 교실이 늘어난 학생을 수용하기에 역부족이어서 학교 건물

을 증축할 만큼 성황을 이루었다. 여러 지역 유지인사들의 보조금과 서적 

지원 등을 받았는데, 이는 군수 남궁억 개인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에 힘
입은 바가 클 것이다.63) 

  그러나 1907년 일본이 헤이그 특사 사건을 구실삼아 고종을 강제 양위시

키고 정미7조약을 체결하자 남궁억은 관직을 사임하고 상경하였다.64) 이후 

1907년 12월에 양양에 의병과 일본군이 交戰을 하는 소요가 발생하였는데 

현산학교 건물과 제반 물품이 모두 불타고 錢穀을 빼앗기는 피해를 입어 1

년간 폐교되었다. 그 후 1908년 10월, 신임군수 崔鍾洛과 군주사 金翼濟 및 

양양군 유지 신사가 협의하여 사범속성과, 보통과, 유치과 3개 반으로 구성

된 현산학교를 다시 개교하였고 당해 경신학교를 졸업한 申尙敏을 교사로 

초빙하였다. ‘經費 郡內의 共同力으로 支撥다.’라는 기사를 통해 현산학교

는 여전히 양양 지역사회에서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65) 

  경북 순흥군에 세워진 紹興學校 사범속성과는 1908년에 설치되었다. 소

수서원의 ‘紹’와 순흥의 ‘興’을 딴 소흥학교는 1906년에 설립되었으나 1907

년 11월에 의병의 돌입으로 公廳과 학교가 불타는 일을 겪었다. 이 때 순

흥군수이자 소흥학교장이었던 金昌洙가 학부에 학교를 다시 건축할 보조금

을 요구하였다. 이에 학부는 ‘사립학교에 支撥할 조항이 없으니 소흥학교 

자체적으로 방법을 도모하라’고 답변하였다. 그럼에도 순흥군수 김창수는 

63) 󰡔황성신문󰡕, 1906년 5월 21일 ｢襄陽興學｣ ; 󰡔황성신문󰡕, 1906년 9월 26일 ｢襄
陽校况｣ ; 󰡔황성신문󰡕, 1906년 11월 5일 ｢襄陽峴校試驗｣ ; 󰡔황성신문󰡕, 1906년 
12월 11일 ｢襄陽峴校經試｣ ; 󰡔황성신문󰡕, 1906년 12월 13일 ｢峴校寄付｣. 

64) 남궁억은 서울에서 관동학회를 조직하여 강원도민의 교육과 계몽에 힘썼다(피

정만, 󰡔한국 교육사 이해󰡕, 하우, 2010, 287쪽).
65) 󰡔황성신문󰡕, 1907년 12월 7일 ｢襄陽騷亂｣ ; 󰡔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1일 

｢양양화적｣ ; 󰡔황성신문󰡕, 1908년 10월 3일 ｢峴校擴張｣ ; 󰡔황성신문󰡕, 1909년 4
월 4일 ｢峴校維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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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버린 학교의 재건축비에 대한 학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1908년 5월 학교를 다시 짓고 사범속성과 50명, 보통과 50명의 학생을 모

집하였다. 소흥학교가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한계를 딛고 다시 

개교할 수 있었던 기반은 군수 김창수의 興學에의 높은 의지와 士民間 捐

助額 正租200石秋収田畓이었다. 군수와 지역민의 노력으로 소흥학교는 기

숙사까지 지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다. 이전에 없던 사범속성과

를 새롭게 설치하였고 1909년에 제1회 사범속성과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졸업식에는 순흥군 紳士들이 대부분 참석하였고, 군주사가 교사와 학생들

의 수고와 노력을 축하하였다.66)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 관리들이 애국 계몽 운동계열의 인사이거나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또는 관료 생활을 통해 신교육운동의 필요

성을 절감한 경우 이들은 지역 주민들을 장려하고 때로는 자신이 지닌 정

치적・경제적 영향력을 동원하여 사범학교를 설립하였다. 학교 설립을 주
도했던 지방 관리는 학교장을 맡기도 하였다. 지역 유지들은 사회의 변화 

속에서 신학문 보급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던 인물이었거나, 지방관과

의 협조와 학교 설립 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 운영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해 

나가고자 하였다. 지방관과 지역 유지들의 협조에 의한 사범학교 설립은 

1906년 고종의 ｢흥학 조칙｣ 이후 더욱 활발해졌으나 학교의 운영은 지방관

의 사범 양성에 대한 의지, 그리고 관리라는 직업의 특성상 부임・전임 상
황 및 학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받았다. 

  한편 지역 관・민 협력형 사범학교의 재정은 지방 관리와 지역 유지들의 
의연금과 주민들의 모금, 향교・서당 등 지역의 세입으로 충당되었다. 또한 
지방 관리가 市場稅나 漁場稅를 비롯한 각종 雜稅를 거두어 학교 재원으로 

사용하였다.67) 이러한 재원은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內藏院이 관리하였지만 

일제에 의해 황실 재정이 해체되는 가운데 지방 공공 재원으로 활용되었

66) 󰡔대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30일 ｢私校無助｣ ; 󰡔황성신문󰡕, 1908년 5월 6일 
｢興校復興｣ ; 󰡔황성신문󰡕, 1909년 7월 14일 ｢紹興卒業｣. 경상북도교육청 공식블

로그 內 ‘경북교육 100년’에 소흥학교 사범속성과 제1회 졸업증서가 게재되어 

있어 <부록 2>에 싣는다.

67) 최기영,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3: 애국계몽운동Ⅱ-문화운동󰡕, 독립기념관한국
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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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감부가 지방의 공공 재산, 잡세 등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까지 지방관

과 지역유지들은 그것을 사범학교 설립과 운영의 재정적 기반으로 삼았던 

것이다.68) 지방관의 학교 설립 참여는 지역의 공공 재산과 공공 재정의 학

교 경비 사용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학교의 공공성을 公證하는 의

미이기도 하였다.69) 

  민립 사범학교 설립의 두 번째 유형은 학회가 주도하여 설립한 학교이

다. 문명 개화론에 기초를 두고 신교육 운동을 추진해왔던 애국 계몽 운동

가들은 1905년 이후 일제의 국권침탈이 본격화되자 국권회복을 위한 민족

교육을 강조하였다.70) 이들은 학회를 조직하고 각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여 

신지식과 민족의식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사숙 훈장과는 다른, 신학문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에 직면하자 각 학회는 사범학교 설립을 시급한 사업으로 추진

하였다. 각 학회에 의해 설립된 학교는 국민교육회의 國民師範學校, 흥사단

의 隆熙學校, 서우학회의 西友學校, 한북흥학회의 漢北義塾, 서북학회의 西

北協成學校 師範科 등이 대표적이다. 

68) 지역의 공공 재원이 민립 사범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사용될 수 있었던 연원은 

다음과 같다. 갑오개혁기 지방재정 개혁안은 두 계통이 있었다. 어윤중과 같은 

온건개혁론자는 지방재정을 중앙재정에 통합하여 중앙에서 지방경비를 배정하

는 방안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박영효 등 급진개화론자는 서구의 지방자치

제와 전통적인 자치제를 결합한 지방자치체를 구상하면서 지방세를 별도로 설

치하고자 하였다. 박영효의 망명으로 갑오개혁기의 지방재정 개혁은 결국 각 

군의 경비를 중앙에서 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김태웅, 󰡔한국근대지방재정
연구󰡕, 아카넷, 2012, 183～203쪽).

     한편 대한제국기에는 황실 직속 기구였던 궁내부 산하 내장원이 종래 정부

에 귀속되어 있던 재원 중 많은 부분을 황실재정으로 넘겼다. 이 때 지방 공립

학교의 재정적 기초였던 서원, 전답 등 지방의 공유지마저 국유지로 삼았고, 漁

稅, 鹽稅, 船稅 등 각종 명목의 雜稅까지 장악하였다. 그러나 1905년을 전후하

여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 정부가 정치적 통제력을 상실하자, 내장원이 장악했

던 지방의 공공재산과 잡세 징수와 같은 공공재정은 통감부가 그것을 장악하기 

전까지 사범학교 설립과 운영의 재정적 기반으로 활용되었다(정숭교, 앞의 논

문, 292～294쪽, 306쪽). 통감부의 황실 재정 정리에 대해서는 李相燦, ｢일제침

략과 ‘황실재정정리’ (1)｣, 󰡔규장각󰡕 1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2.
가 참조된다.

69) 류승렬, 앞의 논문, 2002, 149쪽.

70) 최기영, 앞의 책, 5쪽,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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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교육회는 獨立協會와 尙洞靑年會 등에서 활동을 해 온 李儁, 李源兢, 

兪星濬, 全德基 등이 1904년 설립하였으며 玄采, 柳瑾, 安昌浩, 李東輝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였다.71) 국민교육회의 설립목적은 ‘일반국민의 교육을 면려

하여 지식을 발달케 하되 완고의 폐습을 혁파하고 維新의 규모를 확립’하

는 것으로, 이러한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一. 학교 설립, 二. 문명적 학문 

서적 발간, 三. 국사・지리・名人 전적 발간을 통한 애국심 고양, 四. 회보 
발간’이라는 네 가지 사업을 내세웠다.72) 즉 국민교육회는 학교 설립과 교

과서 편찬을 주된 활동으로 한 단체였다. 

  먼저 1905년 8월에 普光學校를, 1906년 9월에는 漢南學校를 설립하였으

며, 이미 설립되어 있었던 민립학교에 대한 여러 지원 활동을 하였다. 국민

교육회장 이준은 한남학교 개교식 연설에서 국민교육회가 어떠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이준은 국민교육이 없으면 

조국의 기초는 완전하게 세울 수 없으며, 학생들이 ‘祖國興復’, ‘完全獨立’의 

뜻을 품고 金庾信, 乙支文德, 李舜臣, 李珥와 같은 인물이 되기 바란다고 

격려하였다.73) 

  한편, 이러한 국민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부족하였으므로 국민교육회는 

전국의 25～35세의 청년들을 모집하여 사범 교육을 실시하였다.74) 이렇게 

71) 상동청년회는 상동 교회 내에 설치된 기독교 단체로, 보안회의 활동을 모의하

는 중심지가 되기도 하였고, 을사늑약 체결 즈음에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열어 

항의하고 을사조약 반대 상소를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72) ｢국민교육회 규칙｣ 제2조이다. ｢국민교육회 규칙｣은 󰡔대한매일신보󰡕, 1904년 9
월 9일, 9월 10일, 9월 12일 ; 󰡔황성신문󰡕, 1904년 9월 19일～21일에 게재되어 
있다. 

73) ‘…… ｢祖國興復, 完全獨立｣의 여덟 글자를 肺속에 깊이 색이고 …… 危急存亡

의 갈림에 놓여있는 非常時의 祖國을 能히 救해낼 수 있는 非常한 學問을 熱心

으로 工夫하기에 努力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래서 金庾信將軍, 乙支文德

將軍, 李純信將軍, 栗谷 李珥先生 같은 偉大한 人物이 이 學窓 속에서 많이 輩

出되기를 나는 믿고 바라는 바이다……’ (유자후, 󰡔李儁先生傳󰡕, 동방문화사, 
1947, 117～118쪽).

74) 󰡔황성신문󰡕, 1905년 10월 19일. 국민사범학교의 설립 시기에 대해 최기영과 강
준만은 1905년 10월이라고 하였다(최기영, ｢한말 국민교육회의 설립에 관한 검

토｣, 󰡔한국근현대사연구󰡕 1, 1994, 35쪽 ; 강준만, 󰡔한국 근대사 산책󰡕 4, 인물과
사상사, 2007, 58쪽). 그러나 김영우는 1905년 12월이라고 하였다(김영우, 앞의 

책, 1984, 222쪽). 당시의 신문 기사에 따르면 1905년 11월 30일에 입학시험을 

실시하였고 6개월의 속성과로 양성하여 1906년 7월 7일에 제1회 졸업식을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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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된 학교가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 사범학교인 국민사범학교였다. 국민

사범학교는 독서, 산술, 작문 등의 입학시험을 통해 70명의 청년을 모집하

였으며 교수 과목은 성경, 내외국지지, 역사, 물리, 산술, 문전, 국가학, 교

육학, 도화, 작문, 체조 등이었다.75) 

  국민교육회에서는 인쇄소를 따로 설치하여 󰡔普通敎科 大東歷史略󰡕(이하 
󰡔대동역사략󰡕)과 󰡔初等小學󰡕을 간행하였는데, 이는 보광학교와 한남학교의 
국사, 국어 교과서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대동역사략󰡕은 단군조선부터 고
려 말까지의 역사를 간략하게 서술한 초등용 국사 교과서이다. 󰡔대동역사
략󰡕은 고대사에서 檀君-箕子-馬韓-新羅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부각하였
다.76) 이는 개화기 다른 국사 교과서처럼 삼한정통론을 따르면서도 기자-

마한, 마한-신라의 계승과정을 한층 강조한 것이다.77) 그리고 任那를 마한

에 조공을 바치는 소국이었으나 결국 마한의 지배를 받은 것으로 서술하여 

任那日本府說을 따르지 않는 등 고대사에서 주체성을 견지한 국사 교과서

였다.78) 

  󰡔초등소학󰡕은 ‘도덕 함양, 지식 발휘, 국가사상 주입’을 목적으로 발행한 
초등용 국어 교과서로, 󰡔황성신문󰡕이 ‘국가독립의 원동력’이라고 격찬할 만
큼 아동들에게 민족의 주체성과 애국심을 강조하였다.79)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大韓帝國’ 단원에서 한반도의 지도와 함께 ‘대한제국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이며 이런 좋은 나라에 태어났으니 모든 공부를 부지런히 

하였으므로, 1905년 10월에 설립하여 12월에 개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황성신문󰡕, 1905년 10월 30일 ; 󰡔황성신문󰡕, 1905년 11월 16일 ; 󰡔대한매일
신보󰡕 1906년 7월 11일). 

75) 󰡔황성신문󰡕, 1905년 11월 16일.
76) 󰡔대동역사략󰡕은 ‘歷代一覽, 권 1 檀君朝鮮紀, 권 2 箕子朝鮮紀, 권 3 馬韓紀, 
권 4 新羅紀 附 高句麗 百濟, 권 5 新羅紀, 권 6 高麗紀’ 순서로 서술되어 있다

(國民敎育會 刊, 韓國學文獻硏究所 編, 󰡔韓國開化期敎科書叢書 18: 大東歷史略󰡕, 
아세아문화사, 1977). 이를 통해 위만조선과 한사군을 배제하였으며 삼한 중 마

한을, 삼국 중 신라 중심으로 서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77) 국민교육회 저, 박광연 역, 󰡔근대 역사 교과서3: 보통교과 대동역사략󰡕, 소명출
판, 2011, 해제 39쪽.

78) ‘馬韓紀 (惠王) ○任那(今高嶺)가 入貢하다 ; (孝王) ○(甲午)二十七年에 任那

人이 珊瑚를 入貢하다 ; (襄王) ○(戊申)元年에 任那大人婣和辭突을 封야 任

那君을 삼다.’(國民敎育會 刊, 韓國學文獻硏究所 編, 위의 책, 18～19쪽).

79) 󰡔황성신문󰡕, 1907년 7월 15일 논설 ｢初等小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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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가를 부강하게 하자’고 하였으며,80) ‘愛國心’ 단원에서는 ‘국민이 모

두 견고한 애국심을 갖고 있으면 비록 땅이 좁고 인구가 적더라도 능히 국

가를 보전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81) 

  이러한 서술 성향 때문에 󰡔대동역사략󰡕과 󰡔초등소학󰡕은 1908년 학부의 
｢敎科用圖書檢定規程｣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었다. 이 외에도 국민교육회는 

󰡔初等地理敎科書󰡕, 󰡔新撰小博物學󰡕, 󰡔新撰小物理學󰡕, 󰡔增訂法學通論󰡕 등 세
계 지리와 과학, 법학 교과서를 편찬하여 한국의 청년자제들을 국제 변화

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고자 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교육회는 국민교육회 규칙 3조에서 밝힌 ‘국

민의 애국심을 고동하고 원기를 배양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고, 민족적이

고 근대적인 내용을 담은 교과서를 발간하여 각 학교에 보급하였다. 그리

고 이러한 교육을 학교에서 실천해 나갈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국민사범학

교를 설립하였던 것이다. 

  국민교육회는 회원들에게서 입회비와 회비를 거두었으며 서적 판매 수익

금도 있었으나 국민교육회 재정에 크게 보탬이 되지 못하였다.82) 국민교육

회의 재정 상태는 李址鎔, 兪星濬, 石鎭衡 등의 의연금 납부에도 불구하고 

국민사범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이를 정도로 열악한 사정이었다.83) 또한 국

민교육회가 설립 당시부터 ‘정치상에 관한 일은 一切毋論’하는 비정치적 단

체임을 밝혔지만, 학부참여관 幣原坦은 국민교육회를 상당히 불온한 단체

로 여기고 경계하였다. 이후 국민교육회는 회원들이 출신 지역을 기반으로 

조직된 서우학회, 한북흥학회, 기호학회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1907년 

12월 興士團에 그 사업을 인계하고 해체되었다.84) 

80) 국민교육회 저, 박치범・박수빈 편역, 󰡔한국개화기 국어교과서 7: 초등소학 
(상)󰡕, 경진, 2012, 73쪽.

81) 국민교육회 저, 박치범・박수빈 편역, 위의 책, 165쪽.
82) 국민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국민교육회의 간사를 역임하였던 趙昌容에 따르면, 

수입의 대부분을 국민사범학교 재학생의 학자금, 월말 시험 상품비, 교사 월급과 

경상비, 서적구입비, 서적인쇄비 등에 지출하였다(조창용, 󰡔白農實記󰡕, 35쪽). 
83) 󰡔황성신문󰡕, 1906년 8월 20일 ｢內相贊敎｣ ; 󰡔황성신문󰡕, 1906년 8월 25일 ｢敎
育會財乏｣.

84) 李甲・安昌浩 등은 서우학회, 李儁・李東輝 등은 한북흥학회, 玄采・柳瑾・兪
星濬・全德基 등은 기호흥학회에서 활약하였다(申惠暻, ｢大韓帝國期 國民敎育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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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사단은 1907년 11월 29일에 제1회 총회를 열고 단장 金允植, 부단장 

兪吉濬을 선출하였다. 황태자 英親王이 흥사단에 상당한 기금을 하사할 만

큼 흥사단은 일반 사회는 물론 황실에서도 주목하는 단체였다.85) 흥사단의 

목적은 ‘一. 국민보통교과서적 편찬, 二. 교원 양성, 三. 학교의 설립과 유지 

방침 강구, 四. 각 학교의 교사와 교과서 요구 酬應, 五. 의무교육제도 실

행’이었다.86) 전 국민에게 의무교육을 실행하고, 각 학교의 교사 초빙 요청

에 힘이 미치는 대로 응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담당

할 사범을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였다. 

  따라서 흥사단은 우선 ‘사범학교를 설립하고 학도 500명가량을 모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87) 그리하여 1908년 9월 융희학교를 설립하고 24개월 

과정으로 수신, 국어, 내외지지역사, 물리, 화학, 심리학, 소학교수법, 토론 

등을 가르쳤다.88) 흥사단이 설립 목적에서부터 사범 양성을 내세웠고 융희

학교를 통해 교원 양성 교육에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국민교육회의 국민사범학교의 교육 방향과 운영 방식은 융희학교의 그것으

로 이어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다음 서우학회가 주도하여 설립한 서우사범학교를 보자. 서우학회는 

1906년 10월 황해도와 평안도 서북지방 출신 인사들이 ‘인재 양성과 衆智 

개발을 통한 국권 회복과 인권 신장’을 목표로 조직한 단체였다.89) 서우학

회가 가장 주력한 것이 신교육구국운동으로, 국민들에게 국권회복을 위한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16쪽, 66～67쪽). 󰡔대한매일
신보󰡕 1907년 12월 17일자에 국민교육회가 흥사단으로 인계되었다는 기사가 보
도되었다. 이 흥사단은 兪吉濬이 1907년 한성에서 설립한 단체이며, 安昌浩가 

설립한 흥사단은 1913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되었다.

85) ‘皇太子殿下셔 興士團에 錢一萬圜을 下賜옵셧대 日前에 兪吉濬氏가 內

閣에 入去야 該錢을 推去얏다더라.’(󰡔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13일). 
86) 흥사단의 이같은 창단 목적은 앞서 살펴본 국민교육회의 규칙과 일맥상통한다

(󰡔황성신문󰡕, 1907년 12월 1일 ｢興士團設立｣ ;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1
일 ｢興士設會｣). 

87)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17일 ｢私校統管｣.

88) 중앙백년사 편찬위원회, 󰡔中央百年史󰡕 2, 중앙교우회, 2008, 35쪽 ; 󰡔황성신문󰡕, 
1908년 8월 6일 ｢學員募集廣告｣.

89) ｢本會趣旨書｣, 󰡔서우󰡕 1(1906년 12월 1일), 1～2쪽. 취지서 끝에 적힌 발기인은 
다음과 같다. ‘發起人 朴殷植 金秉燾 申錫厦 張應亮 金允五 金秉一 金達河 金錫

桓 金明濬 郭允基 金基柱 金有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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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육의 필요성을 계몽하였으며, 각 민립학교의 敎務를 贊成하였다. 또한 

한성에 와서 공부하는 관서지방 학생들을 지도하여 그들이 애국정신을 갖

고 애국 계몽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였다.90) 그리고 사범 양성이 제대로 되

어 있지 않으면 학교 교육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인재 양성이 실현될 수 없

고 결국 국권 회복도 불가능하다며, 1906년 11월 特別通常會에서 학교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고 즉석에서 제1회 통상회때 갹출했던 基金 660圓으로 

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것이 1907년 3월 朴殷植을 교장, 金達河을 교감, 周

時經 등 서우학회의 임원 5인을 교사로 하여 개교한 西友師範夜學校였다. 

서우사범야학교는 25세 이상 40세 이하의 사람들을 모집하여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산술지지・역사・법률・물리학・교육학・영어・일어작문 등을 가
르쳤다. 입학시험을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입학자격에 ‘素有舊學 

人’라고 한 것으로 보아 구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양을 가진 사람들을 

학생으로 모집하여 법률, 물리학, 영어 등 신지식을 갖춘 교사로 양성하고

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91) 한편 서우사범야학교는 1907년 11월에 西友學

校로 개편되었다.92) 서우학교의 목적 역시 사범 양성에 주력하여 졸업 후 

관서지방의 각 학교 교사로 배치하려는 것이었다.93) 

  한편 1906년 11월 李儁, 李鍾浩, 李東輝 등 함경도 출신 인사들이 조직한 

한북흥학회는 현재 교육계의 가장 큰 결점이 신식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

가 없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본회에 소속된 사범학교를 만들어 1

90) 朴殷植, ｢師範養成의 急務｣, 󰡔서우󰡕 5(1907년 4월 1일), 2～3쪽 ; 李松姬, ｢韓末 
西友學會의 愛國啓蒙運動과 思想｣, 󰡔韓國學報󰡕 26, 1982, 48～55쪽.

91) 김영우, 앞의 책, 1984, 215쪽 ; 󰡔光新 七十年史󰡕, 44쪽 ; 󰡔황성신문󰡕, 1906년 
12월 25일 ｢西友設校｣ ;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3일 ; 󰡔황성신문󰡕, 1906년 
12월 25일 ｢西友設校｣. 

    이송희와 김영우는 󰡔황성신문󰡕, 1906년 12월 25일자 ｢西友設校｣ 기사를 근거

로 서우사범야학교가 1907년 1월에 개학하였다고 보았다(이송희, 위의 논문, 53

쪽 ; 김영우, 앞의 책, 215～216쪽). 그러나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3일자 
기사에 따르면 서우사범야학교는 3월 3일에 개학하였다(‘本校에셔 今五日(火曜

日)브터 開學온니 僉學員은 及期上學시옵. 西友師範夜學校敬告). 

92) 18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문, 산술(사칙)을 입학시험으로 보았으며, 서

우사범야학교의 교수과목과 비교하여 교수과목이 법률이 삭제되고, 화학, 박물, 

식물, 동물, 광물, 생리학, 성학, 창가와 체조가 추가되었다(󰡔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16일 ; 󰡔황성신문󰡕, 1907년 11월 21일 ｢西友校式｣).

93) 金達河, ｢別報｣, 󰡔서우󰡕 12(1907년 11월 1일),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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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사범 교육을 시킨 후 함경도 각 군의 교사로 배치하면 함경도의 교육

이 확장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94) 이에 회원들로부터 200圓의 기금을 마

련하여 1907년 1월에 漢北義塾을 설립하였고 한북의숙의 재정과 행정 운영

은 한북흥학회 회원이 직접 담당하였다. 한북의숙은 유교경전에 익숙한 22

세 이상 40세 이하의 인물들을 선발하여 역사지지・地文(기상 포함)・물
리・수신・교육・법률・경제・작문・도화 등을 가르쳤다. 함경도 城津부윤
과 유생이 신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청년자제 20명을 모집한 후 그 지역

의 공유재산을 들여 한북의숙으로 유학을 보내기도 할 만큼 한북의숙의 사

범 교육에 대한 함경도 지역인들의 신뢰는 높았다.95)

  이후 1908년 1월 서우학회와 한북흥학회가 서북학회로 통합되자, 서우사

범학교와 한북의숙 역시 통합되어 西北協成學校가 되었다.96) 서북협성학교

는 1년제 속성과(특별과)와 3년제 보통과(본과)로 되어 있었으며 교장은 한

북학회 출신인 李鍾浩가, 학감은 서우학교의 李達元이 역임하였다. 1908년 

5월에 본과에 입학한 학생이 80여명에 달하여 수업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

해 개학일을 2주 연기하여 개교하였다. 가을 학기에는 서북지역 학생들이 

다수 상경하여 입학을 요청하였고 천리를 걸어와 다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학을 원하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서북협성학교는 활기를 띠었다.97) 서북

협성학교 졸업생인 金奎承의 회고에 따르면, 서북협성학교의 교육 목적은 

救國・救族이었다. 당대의 명사들로 이루어진 교원들은 위기에 빠진 국가

94) 󰡔황성신문󰡕, 1906년 12월 24일 ｢興學議案｣.

95) 󰡔光新 七十年史󰡕, 47～48쪽 ; 󰡔황성신문󰡕, 1906년 12월 29일 ｢漢北義塾學員募
集廣告｣ ; 󰡔황성신문󰡕, 1907년 2월 27일 ｢漢塾漸進｣ ; 󰡔황성신문󰡕, 1907년 4월 5
일 ｢恨無他郡｣.

96) 서북학회취지서에 따르면, 서우학회와 한북흥학회가 ‘문명 진보의 사상과 교육 

확장의 목적’이라는 동일 사상과 동일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므로 합일하였다(｢西

北學會趣旨書｣, 󰡔서우󰡕 15(1908년 2월 1일), 2쪽.
97) 서북협성학교는 개학 당시 校舍를 신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범과와 측량과 

모두 普成學校의 강의실을 빌려 개학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 많자 사범과는 大東學會에서 야학과로 운영하였던 대동학교에서, 

측량과는 흥사단 건물에서 개학하였다(󰡔황성신문󰡕, 1908년 4월 17일 ｢測量生試
募｣ ; 󰡔황성신문󰡕, 1908년 5월 9일 ｢庠舍不容｣ ; 󰡔황성신문󰡕, 1908년 5월 27일 ｢
協校借接｣ ; 󰡔황성신문󰡕, 1908년 8월 18일). 이는 당시의 서북학회가 보성학교, 
대동학교, 흥사단 등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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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청년을 교육한다는 신념에 가득 차 있었으며 학

생들도 국권회복의 선구자가 될 각오로 공부하였다.98)

  서북협성학교의 경비는 처음에는 교장 이종호가 큰 기여를 하였으나 후

에는 학회원들이 매달 5錢씩 납부한 교육비로 충당되었다.99) 이외에도 학

회원의 의연금이 활발하게 납부되었으며, 서북 지역의 학교장과 충청북도 

유지신사가 서북학회의 교육사업 발전을 위해 의연금 및 토지를 기부하거

나 보성전문학교의 학부모가 校舍 건축비를 보조하는 등 외부의 적극적인 

후원도 서북협성학교의 재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100) 

  그러나 일제는 1909년부터 ｢寄附金品募集取締規則｣, ｢地方費法｣, ｢鄕校財

産管理規程｣ 등을 제정하여 민립 사범학교의 재원 조달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고자 하였다. ｢기부금품모집취체규칙｣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에는, 모집 목적 및 방법, 모집금품의 종류・수량 및 보관방법, 모집자의 
주소・직업・성명・연령 등을 갖춰 내부대신 및 사업 주무대신에게 청원하
여 허가를 얻어야 했다. 또한 모집 허가를 얻은 후에도 언제든지 내무대신

의 권한으로 기부금 모집을 제한・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101) 이로
써 민립학교가 기부금을 자의로 모집할 수 없게 하였고, 일제의 통치에 방

해가 되는 경우에는 민립학교의 기부금 모집을 중지시켜 재정난에 의해 스

스로 폐교하도록 유도하였다.102) 

  한편 ｢지방비법｣과 ｢지방비 부과금규칙｣을 제정하여 市場稅, 屠畜稅, 浦

口의 口錢 등 각종 명목의 잡세를 지방비로 전환하였는데, 이들 잡세는 종

전까지 민립학교의 재원으로 충당되었던 것들이었다. 따라서 지방비법의 

시행으로 인해 지방관과 지역주민들의 지원으로 지역 공공 차원에서 설

98) 󰡔光新 七十年史󰡕, 66쪽.
99) 李松姬, ｢韓末 西北學會의 愛國啓蒙運動 (下)｣, 󰡔韓國學報󰡕 9-3, 일지사, 1983, 
121쪽.

100) 󰡔황성신문󰡕, 1908년 3월 14일 ｢有是勸有是勉｣ ; 󰡔황성신문󰡕, 1908년 4월 16일 
｢校傭義捐｣ ; ｢西北學會歷史｣, 󰡔서북학회월보󰡕 2(1908년 7월 1일), 4쪽 ; ｢雜俎｣, 

󰡔태극학보󰡕 23(1908년 7월 24일), 58～59쪽 ; 󰡔황성신문󰡕, 1908년 10월 18일 ｢是
父是子｣.

101) 󰡔관보󰡕 융희 3년 3월 1일 각령 제2호 ｢寄附金品募集取締規則｣. 

102) 柳漢喆, ｢韓末 私立學校令 以後 日帝의 私學彈壓과 그 特徵｣, 󰡔한국독립운동
사연구󰡕 2,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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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운영되었던 민립학교는 주요 재정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103) 실제로 
‘지방비법의 실시로 사립학교가 주요 재원을 잃고 그 유지의 곤란을 당하

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의 사립학교가 ｢지방비법｣의 발포로 인하여 폐멸의 

지경에 자주 이르렀다.’고 일제가 기술할 정도로 지방비법은 민립학교를 심

각한 재정적 위기에 빠지게 하였다.104) 

  또한 ｢향교재산관리규정｣은 향교재산의 양도, 교환,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하였다. 또한 군수는 향교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 출납 장부를 작성하여 관

찰사에게 제출하고, 관찰사는 학부대신에게 향교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였다.105) 이로써 향교 자체의 토지가 민립학교 건물로 사용되거나 향교에

서 나오는 수입을 민립학교의 재정으로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제는 기부금, 지방의 잡세, 향교재산 등과 같은 민립학교의 재

정 기반을 박탈함으로써 민립학교의 교육 구국 운동을 저지하였다.

103) ｢지방비법｣은 한국의 지방재원과 공공재산을 지방비에 편입시킴으로써 일제

가 한국의 지방 재정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래 국고에서 지급하던 지방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비로 지출하

도록 하여 국가재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비의 징수는 일본인이 대부분 재

임하고 있는 財務署長이 담당하도록 하여 관찰사의 감독을 배제시켰다. 한성 

부윤과 관찰사는 지방비의 세입세출결산을 내부대신에게 보고하고 인가받아야 

했다(󰡔관보󰡕 융희 3년 4월 2일 법률 제12호 ｢地方費法｣ ; 김태웅, 앞의 책, 371～

385쪽).

104) 류한철, 앞의 논문, 1988, 86쪽.

105) 󰡔官報󰡕 융희 4년 4월 28일 학부령 제2호 ｢鄕校財産管理規程｣.



- 33 -

  4.  民立 師範學校의 敎科 敎育과 卒業生의 活動 

  

  민립 사범학교의 교육 목표는, 사범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교원으로 활

동하게 될 민립학교의 교육 목적 및 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

다. 1890년대 민립학교들은 대체로 문명개화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된 이후에는 애국사상과 독립정신을 강조하여 국권회

복을 달성하려는 이념을 강조하였다.106) 따라서 사범학교의 교육 목표 또

한 新知識과 國權 回復의 意志를 지닌 敎員 養成에 초점을 두었다. 민립 

사범학교가 길러내고자 했던 사범은 학문과 수행, 도덕이 일치하는 전인적 

인간의 상징이라는 전통적 사범의 계승이었으며, 당시 시대적 과제를 외면

하지 않는 비판적 지식인으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는 일본어를 잘 알

고 통감부의 식민지 교육 정책에 순응하는 교원을 양성하고자 했던 관립한

성사범학교의 교원상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교육 목표를 지니고 설립된 민립 사범학교는 학생 선발에서부터 

관립과 차이가 있었다. <표 4>는 각 사범학교의 입학생 연령 기준과 입학

시험 과목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사범학교의 입학생 연령 기준 및 입학시험 과목 

106) 송인자, 앞의 논문, 81쪽.

연령 국문 한문 작문 독서 일어 역사 지리 이과 산술 비고

한성

사범

학교

본

과

 20

~25
국문한문

본국역사

지지

속

성

과

22

~35
국문한문

본국역사

지지

관립한성

사범학교

15~ 국문및한문 o  o o o o
신체검사, 

구술시험

15

~25

漢文

四書

국한

문

교작

본과

:簡易

속성과

:熟達

o
1908년 

2월 

모집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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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 • 한성사범학교 - 󰡔官報󰡕, 개국 504년 7월 24일 학부령 제1호 ｢한성사범학교규칙｣
• 관립한성사범학교 - 󰡔官報󰡕, 광무 10년 8월 31일 칙령 제41호 ｢사범학교령｣ ; 
  󰡔官報󰡕, 광무 10년 9월 1일 학부령 제20호 ｢사범학교령시행규칙｣
• 각 사범학교 - <부록 1>의 출전과 동일함.   

  

  <표 4>에 따르면 사범학교는 15세 이상의 청년을 모집하여 사범교육을 

실시하였다. 졸업 후 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입학시험으로 대부분의 사범학교에서 산술을 평가하였는데 이때의 

국민

사범학교

25

~35
작문(國漢文交用) o o

增 募 

: 국한문

독서, 

작문

서우학교 18~ o o

야학교 

: 素有

舊學 
人

한북의숙
22

~40
작문(국한문)

독

서

(庸學

論孟

歷史)

독

서

(庸學

論孟

歷史)

o

서북협성

학교
未詳 국한문독서, 작문 o

기호학교 20~ 국한문독서작문

내국지지

역사

(問對)

o

융희학교
20

~40
작문(國漢文交用)

내국역사

지지

(面講)

o

보창학교 

사범과  

18

~35
작문(國漢) o

역사지지

(問對國漢)
o

경신학교 

사범강습소 

1기

未詳

독

서

(국한

문)

o

경신학교 

사범강습소 

2기

未詳
본국

역사

본국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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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술은 4칙 연산으로 기초적인 계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

어와 한문, 작문, 독서 능력을 평가하였다.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고도의 논리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논술형이 아니라 국문과 한

문의 기본적인 쓰기와 읽기 능력을 평가했으리라 짐작된다. 

  입학시험 과목에서 주목할 점이 입학시험으로 일본어를 치르는 학교는 

관립한성사범학교가 유일했다는 것이다. 관립한성사범학교는 다른 민립 사

범학교에 비해 시험 과목이 많았으며 여러 시험과목 중에서도 일본어를 가

장 중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06년 6월 속성과 입학 시험에서 일본어 

성적이 낮게 나오자 다른 과목 시험을 치르지도 못하고 탈락이 결정되었

다.107) 탈락이 결정된 수험생들은 ‘시험 과목이 일어만이 아닌데 다른 과목

은 응시하지도 못하게 하니 사범학교의 취지가 일어학교인가’라며 크게 항

의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관립한성사범학교는 일본인 교원 수가 점점 

증가하였고 일본어로 쓰여 진 교과서로, 일본어로 수업을 하는 사범 양성 

기관이 되어갔다. 따라서 점차 학생들 중에도 입학 전부터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졌다. 1908년 4월의 입학수험자가 60명이었는

데 이 중 2/3이상이 다소의 일본어를 이해하고 있었다.108) 반면 입학시험으

로 일본어 능력을 평가하는 민립 사범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다음, 입학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는 관립한성사범학교의 

교수와 달랐다. 관립한성사범학교의 경우 일본인 교수가 한국인 교수보다 

수가 많아졌으며 교육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일본인 교수들은 일본에

서 도쿄고등사범학교나 도쿄음악학교 등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일본내 여러 

중등학교에서 敎諭로 활동했던 인물이었다. 1906년 관립한성사범학교의 교

육주임, 1908년 학감을 역임했던 增戶鶴吉은 도쿄고등사범학교 문과・박물
과를 졸업하여 일본어, 한문, 역사 등을 가르친 경력이 있고, 1910년 이후 

107) ‘再昨日學部에셔 師範學校敎官速成科學員試取 事 已揭어니와 其試取末頃

에 一場風波가 起얏 其事實인즉 시驗에 落第 學員들이 宣言기를 

學部에셔 시驗科目을 官報와 新聞에 廣布기 讀書作文地誌歷史日語筭術等諸

條이어날 今日시取之場에 只以日語之善不善으로 黜陟니 何其시取之不公이

며 此學部 但爲日語敎習而設置인지 入見大臣而質卞이라야 一邊은 阻當고 

一邊은 排入야으로 大紛擾가되얏다더라.’(󰡔대한매일신보󰡕, 1906년 6월 9일). 
108) 임후남, 앞의 논문,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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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교육령 초안에 해당하는 󰡔隈本서기관의 보통학교교과과정 개정요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작성・제출한 인물이기도 하였다. 일본인 교수들과 함께 
한국인 교수들도 있었지만 일본인 교수의 보좌역에 불과하였다. 관립한성

사범학교의 교장은 전임자가 없고 학부의 국장급 관리가 겸임하도록 함으

로써 교장은 형식적으로만 있었고, 실질적인 학교 운영은 일본인 학감과 

일본인 교수들이었다.109) 

  반면 관・민 협력형으로 설립된 사범학교는 국내 저명한 인사를 초빙해 
오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지방관의 역량에 많이 좌우되었다. 학회가 설

립한 민립 사범학교의 교수진은 주로 학회원이었다. 학회를 주도하는 인사 

대다수가 근대학문을 습득한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학회가 설립한 사범학교

의 교사로 활약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국어, 지리, 역사, 법학 등의 교

과서를 집필하기도 하였는데 학회가 설립한 보통학교 및 사범학교에서 교

과서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서우학교의 국어 교사였던 周時經은 ‘남의 나라를 빼앗는 자는 말과 글

을 없애고 제 말과 제 글을 가르치려 하므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자는 

제 말과 글을 유지하고 발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10) 朴殷植은 서북

협성학교 한문 교과시간에 德育을 위한 論語를 勸勉하면서, 서북협성학교 

학생들이 논어를 배워 도덕의 기초를 세운 위에 다른 과목을 학습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민족의 행복을 주는 인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111) 서북

협성학교의 체조 교사는 舊韓國 군인으로 일본군 襲擊에 가담하여 부상을 

당했던 사람이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서북협성학교 교원들은 위기에 빠

진 국가와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청년을 교육한다는 신념에 가득 차 있었

다.112) 

  한편 안악사범강습소의 서양사는 李光洙가, 국어는 崔光玉이 맡았다. 최

광옥은 숭실중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에서 도쿄고등사범학교에서 수학한 인

물로, 안악사범강습소뿐만 아니라 평양사범강습소에서도 강사로 이름을 날

109) 한성사범학교와 관립한성사범학교의 교수진에 대하여는 임후남, 앞의 논문, 

56～62쪽과 172～175쪽 참조.

110) 주시경, ｢국어와 국문의 필요｣, 󰡔서우󰡕 2(1907년 1월 1일), 32쪽. 
111) 󰡔황성신문󰡕, 1908년 8월 30일 ｢勸讀論語說｣.

112) 󰡔光新 七十年史󰡕,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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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다. 그는 사범교육과 국어교육을 직접 지도하면서 교재로 사용해온 것을 

정리하여 1907년 11월에 󰡔敎育學󰡕을 譯述하였으며, 1908년 1월에는 󰡔大韓
文典󰡕을 간행하였다.113) 󰡔大韓文典󰡕의 ｢言語論｣에서 최광옥은 ‘국어가 일정

치 못하면 국민의 단합심이 결핍하고 국어가 자유롭지 못하면 국민의 자유

성을 손실하나니 중국과 러시아 등 나라에 비추어 鑑戒를 삼을지어다.’라고 

하여 국어 문법의 통일이 국민 마음의 단합을 가져옴을 역설하였다.114) 최

광옥은 국어뿐만 아니라 제1회 안악강습회에서는 생리학, 물리학, 식물학, 

경제원론을, 2회 강습회에서는 역사와 과학까지 가르쳤다.115) 이와 같이 최

광옥은 국어와 역사를 통해 민족의식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과학과 경제학 

등 신학문을 가르침으로써 신지식을 갖춘 사범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1910

년 7월 19일 사망 직전 청년들에게 ‘국가의 운명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

렸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 어서 깨어 국권을 되찾고 

일어서야 합니다.’라고 한 연설을 통해서도 최광옥이 전력을 다해 사범 양

성에 힘쓴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116)  

  다음으로 민립 사범학교에서 가르친 교과목을 살펴보자. <표 5>는 각 

사범학교의 교육 기간과 교과목을 정리한 것이다.

113) 김민수는 최광옥의 󰡔대한문전󰡕과 유길준의 󰡔대한문전󰡕 두 책 모두 유길준이 
일본에 있는 동안 저술한 것으로, 1909년 유길준의 󰡔대한문전󰡕이 간행되기 전
인 1908년에 최광옥의 이름으로 출간된 것이 최광옥의 󰡔대한문전󰡕이라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이명화는 최광옥의 󰡔대한문전󰡕이 출판되었을 당시 저자에 대한 
아무런 논란이 일지 않았고, 최광옥이 다른 저자의 책을 무단으로 자신의 저술

이라고 표기하지 않음을 들어 최광옥의 󰡔대한문전󰡕과 유길준의 󰡔대한문전󰡕을 
다른 것으로 보았다(최광옥・유길준 저, 김민수・하동호・고영근 공편, 󰡔역대한
국문법대계󰡕 1-2, 탑출판사, 1979 ; 이명화, ｢韓末 崔光玉의 生涯와 救國運動의 
性格｣, 󰡔한국인물사연구󰡕 5, 한국인물사연구소, 2006, 277～278쪽). 

114) 최광옥, 위의 책, 2쪽.  

115) 이명화, 위의 논문, 279쪽, 280쪽, 293쪽.

116) 이명화, 󰡔근대화의 선각자 최광옥의 삶과 위대한 유산󰡕, 역사공간, 2006, 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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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범학교의 교육 기간 및 교과목 

한성사범학

교
관립한성사범학교

대구

사범

학교

소흥

학교 

사범

속성과

보창

학교 

사범과

국민

사범

학교본과 속성과

본과 예과 속성과

광무

10년

(1906)

융희

3년

(1909)

광무

10년

(1906)

융희

3년

(1909)

광무

10년

(1906)

융희

3년

(1909)

교육

기간
2년 6개월 3년 1년 1년 5개월 未詳 2년 6개월

교육학 o o 9 8 5 5 o o

수신 o o 3 3 1 1 1 1 o o

국문 o o 9
14

3
6

3
4

 

한문 o o 6 4 3 o

작문 o o o o o o

일어 12 18 5 6 4 9 o

외국어 어학
일어,

영어

역사 o o 6

10 3 3 3 3

o o
o

(내외)
o

지리 o o 6 o o
o

(내외)

o

(내외)

경제 o o

법 o

수학 o o 10 10 5 5 4 4 o o o o

물리 o

이과

7 7

4 4 4 4

물리

화학

o o o

화학 o o

박물 o 4 4

생리 o

도화 6
9

 ( +

수공)

2 2 2 1 o o o

음악 6 6 2 2 2 1 o o

체조 o o 9 9 3 3 3 2 o o o

기타 습자 습자
윤리학,

독서

성경,

문전,

국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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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

사범

야학교

서우

학교

한북

의숙

서북

협성

학교 기호

학교

융희

학교

경신

학교 

사범

강습소

안악

사범

강습소

백천군 

사범

강습소
속

성

과

본

과

교육

기간
未詳 1년 1년 1년 3년 18개월 24개월 1개월 1개월 2개월

교육학 o o o o o
小學

교수법

교육학, 

학교

관리법

수신 o o o o o

국문 o o o o o

한문 o o o

작문 o o

일어
일어

작문 외국어

(일어)

o o

외국어 영어 o o

역사 o
역사

지지

o(내외) o
내국,

외국
내외국 

역사

지지

지지

및

역사 

내외

내국, 

외국

한국사, 

서양사
내외국

지지

역사지리 o o(내외) o
내국,

외국

내국, 

외국

경제 o
법

률

경

제

o o o

법학 o o o o

수학 o o o o o o 산학
산술, 

대수

물리 o o o o o 물리

화학

o

이학

o o

화학 o o o o o

박물 o o o o o

생리 o o o o

도화 o o o o o o

음악 창가

체조

o o o o

체조 o o o

기타

식물, 

동물, 

광물, 

星學

地文

(기상

포함)

地

文

농업, 

삼림, 

地文

심리학, 

簿記, 

토론

성경 식물학
농학, 

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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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 • 한성사범학교 - 󰡔官報󰡕, 開國 504년 7월 24일 학부령 제1호 ｢한성사범학교규칙｣
      • 관립한성사범학교 - 󰡔官報󰡕, 광무 10년 8월 31일 칙령 제41호 ｢사범학교령｣ ;     

  󰡔官報󰡕, 광무 10년 9월 1일 학부령 제20호 ｢사범학교령시행규칙｣ ; 󰡔官報󰡕,       

  융희 3년 7월 9일 학부령 제3호 ｢사범학교령시행규칙｣
       • 각 민립 사범학교 - <부록 1>의 출전과 동일함. 

비고 : • 교수과목에 ‘o’ 표시함.

       • 관립한성사범학교는 광무 10년(1906)과 융희 3년(1909)의 주당 수업 시수를 표기함.

  <표 5>와 같이 대부분의 사범학교에서 수신, 국어, 역사, 지리, 수학, 물

리, 화학, 생물 등을 가르쳤다. 이는 사범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 

후 임용될 보통학교에서 주로 교육하고 있는 과목이었다.117) 한북의숙, 서

북협성학교, 기호학교, 융희학교, 안악사범강습소, 보창학교, 소흥학교는 경

제학이나 법학을 가르치기도 할 만큼 신학문에 밝은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

였다.  

  한편, 관립한성사범학교에서는 광무 10년(1906)과 융희 3년(1909)의 수업 

시수를 비교했을 때 국어와 한문이 통합되고 역사와 지리가 통합되어 수업 

시수가 축소된데 반해, 광무 10년부터 필수였던 일본어는 융희 3년에 본과

의 경우 12시간에서 18시간으로 50%, 속성과의 경우 4시간에서 9시간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민립 사범학교에서는 일본어를 가르치지 않는 

학교도 있었으며, 영어와 함께 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민립 사범학교가 일본어를 강조하지 않았던 사실은 민립 사범학교의 교육 

목적이 일본어를 잘하고 일제의 교육 정책을 학교 현장에 그대로 전달하는 

식민지적 교원을 양성하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민립 사범학교에서 중시한 교과목은 본국역사였다. 1908년 3월 20일 󰡔황
성신문󰡕 논설은 당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118)

117) 1906년 이후에 존재하였던 주요 민립학교의 교과목은 김흥수, ｢한국 근대 민

족사학의 성립과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역사교육󰡕 50, 역사교육연구회, 1991, 
70～71쪽 참조. 

118) 󰡔황성신문󰡕, 1908년 3월 20일 ｢朝鮮魂이 稍稍還來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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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歷史에 何國을 勿論고 其國民腦髓中에 國魂이 完全堅實면 其國이 强

고 其族이 盛것이오 國魂이 消鑠磨滅면 其國이 亡고 其族이 滅

니 個人의 性命으로 言지라도 魂의 存否로 其生死를 判지라 …… 大抵

自國의 敎와 自國의 地誌와 自國의 歷史와 自國의 文字가 皆其國魂을 培養

 材料인 …… 於是乎敎育界에 本國地誌와 本國歷史의 課程이 有야 幼年

子弟의 先入之學을 作니 此其國魂이 還歸 根基오 國文報紙와 國文學校

가 漸次擴張니 此其國魂이 發揚 光線이오 著述家小說傳記에 乙支文德

傳、金廋信傳이 次苐發行니 此其國魂이 普通貫注 機關이라 此로 由야 

我二千萬民族이 個個其國魂을 保有完實케면 他族을 崇拜 謬習이 自然刋

落고 自强自立의 基礎가 漸次鞏固리니 魂兮歸來乎아 魂兮歸來乎아 我其懽

呼며 我其歡迎노라  

  위 논설에 따르면 國魂이 堅固하면 그 나라와 민족이 强盛하며 본국 역

사, 지리, 언어는 국혼을 배양하는 材料였다. 당시의 교육계에서 本國歷史

와 本國地誌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말을 중시하는 학교가 확

장되어 국혼이 살아나고 있음을 들어 자강자립의 기초가 공고해 질 것이라

고 전망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계는 민립학교를 가리킨다. 

  민립 사범학교에서 이루어진 역사 교육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

인 검토는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1895년부터 1910

년까지 발간된 24개종의 국사교과서 가운데 중등 이상의 교과서를 정리하

면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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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1895~1910년간 편찬된 중등용 국사 교과서

  위의 표에 따르면 모든 교과서가 우리 민족의 기원을 단군조선으로 서술

하고 있다. 초등용 국사교과서의 대부분은 국한문체인 데 반해 중등용 교

과서는 한문체가 많았다. 1905년 이전의 학부는 역사 교과서를 편찬하여 각 

학교에서의 역사 교육을 강조하였지만 통감부는 역사 교과서를 한 권도 편

찬하지 않았다. 

  민립 사범학교가 위 교과서 중 어떤 교과서로 국사를 가르쳤는지 정확하

게 알 수 없다. 다만 당시 교과서로 많이 채택되었던 玄采의 󰡔中等敎科 東
國史略󰡕(이하 󰡔동국사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성사범학교 부교관, 학부 
편집국 위원과 학부주사로 재임하며 역사 분야에서 왕성한 저술 활동을 펼

쳤으며 국민교육회와 기호흥학회의 회원이었던 玄采의 저서가 국민사범학

교, 기호학교를 비롯한 여러 사범학교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리라 추측되기 

때문이다.119) 

119) 󰡔중등교과 동국사략󰡕은 출판 당시 상당한 관심과 호평을 받아 再版을 거듭하
였다(玄采 譯述, 韓國學文獻硏究所 編, 󰡔韓國開化期敎科書叢書 16: 中等敎科 東
國史略󰡕, 아세아문화사, 1977, 해제 7쪽). 1909년 통감부에 의해 압수된 서적 9
종 5,767책 가운데 현채의 저서가 4종 1,564책으로 전체 압수서적의 79.6%를 차

지한다는 것은 현채의 활발한 저술 활동과 학계에서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

교과서명 편저자 발행연도 서술 범위 체제

朝鮮歷代史略 學部 1895 단군~조선 編年體, 한문

東國歷代史略

・大韓歷代史略
學部 1899

단군~고려 編年體, 한문

조선 編年體, 한문

歷史輯略 金澤榮 1905 단군~고려 編年體, 한문

大東歷史 鄭喬 1905 단군~통일신라 編年體, 한문

中等敎科東國歷史 玄采 1906 단군~한말 新史體, 국한문

 출전 : 김여칠, ｢開化期 國史敎科書를 통해서 본 歷史認識 1: 歷史輯略을 中心으로｣, 단

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4쪽 ; 조동걸, ｢韓末史書와 그의 啓蒙主義

的 虛實(下)｣, 󰡔韓國學論叢󰡕 10, 國民大學校韓國學硏究所, 1988, 193쪽 ; 현채 저, 

임이랑 역,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해제번역총서 근대 역사 교과서 2: 중

등교과 동국사략󰡕, 소명출판, 2011, 해제 24~25쪽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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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채의 󰡔동국사략󰡕은 林泰輔의 󰡔朝鮮史󰡕를 역술한 것이지만 침략적・식
민주의 사관에 쓰여진 󰡔조선사󰡕의 단순한 번역에 머물지 않고 자주적・구
체적 입장에서 우리의 역사를 수정・증보・삭제하였다. 첫째, 단군조선을 
독립된 장으로 설정하고 단군신화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였다. 󰡔조선사󰡕
는 단군신화를 부정하고 있는 점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둘째, 위만조선과 

한사군에 관해 지극히 간략하게 언급함으로써 중국사에의 타율적 예속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셋째, 을사늑약 이후 일제의 국권 침탈과 이에 대

한 우리 민족의 대응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넷째, 단군 조선부터 고려

까지의 단원에서는 문학, 기예, 산업, 풍속 등 기존의 역사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분야까지 서술하였다. 다섯째, 강감찬, 서희, 이순신 등 외침

을 맞선 우리 민족의 항쟁을 강조하였다. 특히 임진왜란 단원에서 󰡔조선사󰡕
는 명의 원조로 조선이 기사회생하였다고 서술하였으나 󰡔동국사략󰡕은 의병
활동상을 강조하였다.120) 

  현채 이외에도 1905년 이후 개인이나 학회는 역사 교과서를 활발하게 편

찬하였다. 따라서 민립 사범학교에서는 1905년 이전의 학부와 개인이 발행

한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1905년 이후 개인이나 학회가 저술한 교과

서를 사용하였다. 이들 교과서들의 간행 목적은 대부분 애국정신이나 자주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내용은 교과서별로 약간의 차이

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단군조선을 비롯한 한국고대사를 중점적으로 서술하

였으며, 특히 이민족의 침략에 맞선 을지문덕, 강감찬 등의 위인이 중요하

게 다루어졌다. 연대를 표시할 때에도 조선왕조의 개창을 기원원년으로 하

는 등 자주국가의 역사적 전통을 나타내었다.121)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이 학교 설립과 역사 교육 강조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나가자, 통감부는 1908년 8월 ｢사립학교령｣과 연이어 9월 ｢교과

서도서검정규정｣을 공포하여 민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는 학부가 

게 한다(현채 저, 임이랑 역,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해제번역총서 근
대 역사 교과서 2: 중등교과 동국사략󰡕, 소명출판, 2011, 해제 39～40쪽).  

120) 현채 저, 임이랑 역, 앞의 책, 37～38쪽 ; 趙寅浩 , ｢玄采의 역사인식 : 󰡔보통
교과 동국역사󰡕와 󰡔중등교과 동국사략󰡕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6, 30～57쪽. 

121) 김흥수, 앞의 논문, 1991, 7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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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한 것 또는 학부대신의 檢定 또는 認可를 받은 도서만 사용하도록 하

였다.122) 학부의 검정 및 인가 결과 과학, 법학, 도화, 체조 등의 교과서는 

대부분 통과되었으나, 수신, 국어, 역사, 지리 등 가치 교육을 내포한 교과

용 도서는 불인가되거나 조사 중인 것이 더 많았다.123) 이는 당시 민립 학

교에서 사용하였던 수신, 국어, 역사, 지리 교과서가 한국의 처지 및 한일 

관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자주 국권을 강조하며, 배일사상과 애국심을 

심어주는 문체와 내용이 많았음을 말해준다. 

  교과서 검정 인가율이 가장 낮았던 것이 역사 교과서였다. 1910년 5월 

말, 檢定出願 16종의 역사 교과서 가운데 검정 인가된 것은 단 6종이었다. 

더욱이 검정에 통과된 6종의 국사 교과서는 모두 보통학교용이었으므로, 

중등학교 수준인 민립 사범학교에서는 인가되지 않은 교과서로 수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일부 민립학교에서는 불인가된 도서를 비밀리에 

교과서로 사용하였다. 현채의 󰡔동국사략󰡕 역시 불인가교과용도서가 되었고 
｢출판법｣에 의해 판금되기까지 하였다.124) 이를 통해 민립 사범학교의 교

육은 민족과 혼을 강조하고, 한국인의 민족의식과 항일 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민립 사범학교의 국사 교육의 강조는, 관

립한성사범학교에서 역사 교육의 목표에 국민의식을 진작시키는 용어들을 

삭제하고 수업 시수가 축소되는 등 국사 교육이 위축되었던 사실과 대조적

이다.125) 

  한편 민립 사범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운 음악 역시 애국심을 기르고 공동

체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서우학회 회원 金有擇이 지은 ‘西友師範學

校徒歌’를 통해 당시 민립 사범학교 교육의 지향점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122) 󰡔관보󰡕, 융희 2년 9월 1일 칙령 제62호 ｢사립학교령｣ 제6조 ; 󰡔관보󰡕, 융희 2
년 9월 1일 학부령 제16호 ｢교과용도서검정규정｣ 제1조・제2조 ; 학부의 검정 
방침은 ｢敎科書의 內容에 關 調査｣, 󰡔기호흥학회월보󰡕 12(1909년 7월 25일), 
37～43쪽 참조.

123) 1910년 5월말 현재 교과목별 학부의 검정 및 인가 數는 康允浩, 󰡔開化期의 
敎科用 圖書󰡕, 敎育出版社, 1975, 68쪽 참조.

124) 김흥수, 앞의 책, 94～97쪽 ; 류한철, 앞의 논문, 1988, 33쪽 ; 문동석, 󰡔초등 
역사교육: 과거와 현재󰡕, 국학자료원, 2005, 32～33쪽.

125) 강명희, ｢韓末 󰡔대한력사󰡕의 分析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 2001,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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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26) 

西友師範學校徒歌

……

六大洲大陸의 形便살피니

弱肉强食과 優勝劣敗라

國權을 保全고 同胞救濟

우리들 兩肩上에 擔任義務라

血淚랄 揮灑고 奮發心으로

實地上學問을 硏究합세다

一身이 榮貴고 一國興은

學問一事밧게 다시 업겟네

堂堂 三千里 大韓帝國이

世界萬國과 同等돼보세

父母님게 孝道여 榮華돌니고

나라님게 忠誠야 功業세우세

……

一片精神우리 大韓魂

頭腦속에 넛코 닛지마시오

學徒 學徒 師範學徒야

忠君 愛國 血誠心을 닛지마시오.127)  

  위 노래는 약육강식과 우승열패의 생존경쟁시대에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것이 학생 본연의 의무임을 주지시키고, 학문을 통해 부모에 효도하고 나

라에 충성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서우사범학교에서 길러내고자 했던 사범

은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신학문을 연구하여 국가와 민족의 부흥에 

126) 평양 출신의 김유탁은 서우학회 발기인 중 한 명이었다. 전국의 모든 마을에

서 신문을 구독하면 國民智識이 개발되고, 忠愛精神이 발달한다는 논설을 학회

지에 게재하였고, 平壤商業團軆員으로서 개성 상업회의소 창립시에 연설을 하

기도 하였다. 1908년 1월 西北學會 組織會에서는 評議員으로 선출되었다(｢本會

趣旨書｣, 󰡔서우󰡕 1(1906년 12월 1일), 2쪽 ; ｢新聞廣佈意見書｣, 󰡔서우󰡕 9(1907년 
8월 1일), 21～22쪽 ; 󰡔황성신문󰡕, 1907년 6월 24일 ｢開城商業會組織｣ ; ｢西北學

會組織會錄｣, 󰡔서우󰡕 15(1908년 2월 1일), 44쪽).
127) 金有鐸, ｢西友師範學校徒歌｣, 󰡔서우󰡕 4(1907년 3월 1일), 39～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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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쓰는 대한인의 혼이 살아있는 교사였다. 통감부가 한성사범학교의 교육

을 개편하여 민족의식 없이 일제의 교육 정책에 순응하는 기능적 교원을 

양성해 나갈 때, 시대와 민족의 모범이 되는 근대적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은 民의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1907～8년에 다양한 형태로 설립된 민립 사범학교에 대한 기록이 

1909년과 1910년을 기점으로 현저히 감소하였고, 학교가 통폐합되기도 하

였다.128) 그 원인으로 일제의 민립학교 통제를 들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

듯이 일제는 ｢私立學校令｣, ｢寄附金品募集取締規則｣, ｢地方費法｣, ｢鄕校財

産管理規程｣ 등을 제정하여 민립학교의 설립과 재정 조달을 원천적으로 차

단하고자 하였다. 󰡔每日申報󰡕 1910년 9월 7일자에 따르면 2,200여개에 달했
던 민립학교 가운데 1910년 봄부터 9월 현재까지 백여 교가 폐교되었으며 

앞으로도 폐교 수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폐교의 이유는 ‘維

持의 困難’과 其他 理由라고 하였다.129) 

  그러나 신지식과 국권 회복의 정신을 갖춘 사범을 양성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열의는 끊어지지 않았다. 국채보상금의 조사와 처리를 논의하기 위

해 조직되었던 國債報償金處理會에서는 토지를 매입하여 그 소출로 사범학

교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며,130) 1910년을 전후하여 만주와 연해주에도 한인 

자제들의 교육을 위한 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1909년 서간도에 한인 목민

학회는 牧民學校에 사범과를 설립하였으며 국내로부터 많은 의연금을 받아 

운영이 되었다. 북간도의 小營子 光成中學校 사범 속성과에는 입학을 원하

는 학생들이 많아 중학과와 사범과를 합하여 130여 명에 이를 정도였다. 

광성중학교 사범과의 6개월 사범 교육을 마친 張禹範, 최병선은 1914년 4

128) 융희학교는 1910년 11월 畿湖學校와 통합되어 中央學校로 교명을 변경하였

고, 1921년 중앙고등보통학교가 되었다(중앙백년사 편찬위원회, 󰡔中央百年史󰡕
1・2, 중앙교우회, 2008). 중앙학교에서는 사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추
측된다. 서북협성학교는 1910년 10월 1일 五星學校로 교명을 고쳐 부르다가 

1918년 4월에 총독부로부터 강제 해체명령으로 폐교되었다(󰡔光新 七十年史󰡕, 
70～85쪽). 오성학교 역시 사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129) 󰡔每日申報󰡕, 1910년 9월 7일 ｢私校의 續續廢止｣. 

130) ‘국채보상금처리회에서는 그 수입 총액을 여하히 조처할 것을 협의하는 중이

더니 전토를 사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전답 소출로 사범학교를 실시하되 만

일 폐단이 있는 경우에는 각도 대표자가 협의하기로 결정하였다더라.’(󰡔신한국
보󰡕, 1910년 5월 10일).



- 47 -

월 북간도 東盛湧 광흥학교의 교사를 역임하였다.131) 연해주에서는 1920년

대 말부터 민족학교를 위한 교사 양성이 니콜스크우수리스크에 있는 한인

사범기술학교에서 준비되었으며 1930년대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 高麗師範

學校가 창설되었다. 교사는 주로 한인들이었으며 강의는 한국어로 진행되

었다.132)

  또한 1905년부터 5년간 민립 사범학교가 배출한 인재들은 전국과 해외 

곳곳에서 교육 구국 운동을 실천해나갔다. 1905년 10월 국민사범학교에 입

학하여 1906년 7월에 졸업한 趙昌容은 楊州 一成學校, 大邱 協成學校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의 韓民學校 교사, 상하이에서 

大東會館 서기로 활동하였으며 1912년부터는 북간도 일대에서 대종교를 통

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133) 

  京城 靑年學院 女子師範科를 졸업한 金弼禮는 도쿄여자학원 유학 후 

1916년 국내로 와서 京城 貞信女學校, 光州 須皮亞女學校 교사로 활동하였

다. 김필례는 김마리아가 2・8 독립 선언서를 국내에 전달하고 전국적인 

131) 󰡔대한매일신보󰡕, 1909년 2월 13일 ｢간도에학교흥왕｣ ; 󰡔황성신문󰡕, 1909년 8
월 21일 ｢牧民有人｣ ; 󰡔권업신문󰡕, 1913년 9월 14일 ｢광성학교의 사범과｣ ; 󰡔권
업신문󰡕, 1913년 9월 28일 ｢광성학교의 학생모집｣ ; 󰡔국민보󰡕, 1913년 10월 15
일 ｢북간도 중학교에 사범과｣ ; 󰡔권업신문󰡕, 1914년 7월 5일 ｢동성룡에 광흥학
교｣. 북간도의 소영자에 위치했던 광성중학교는 1908년에 설립되었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으며, 李容翊의 손자 李鍾浩가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자금을 내어 설립한 학교였다. 당시 ‘독립군학교’라고 불리면서 

명동촌의 명동중학교 못지않은 명성을 지니고 있었다(송우혜, 󰡔벽도 밀면 문이 
된다󰡕, 생각나눔, 2008, 55쪽, 59～60쪽).

     1908년 3월 15일 고종은 서북간도 및 부근 지역민들에게 民이 나라의 근본

이며, 大韓은 고종 1인의 대한이 아니라 萬姓의 대한임을 강조하면서 健爾體・
熱爾血・修爾學하여 광복을 이루어낼 것을 당부하는 글을 작성하였다(｢諭西北
間島及附近各地民人等處｣, 󰡔宮中秘書󰡕 1, 李王職實錄編纂會, 1927). 학문에 힘씀
으로써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여 마침내 독립을 이루어내자는 점이 주목할 만하

다. 이러한 고종의 학문과 독립에의 의지는 간도와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인들

의 교육열을 북돋우는 작용을 하였을 것이다. 

132) 마카렌코, ｢탄압받는 고등교육기관: 고려사범학교의 운명에 관하여｣, 󰡔한국민
족운동사연구󰡕 4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5, 336쪽.

133) 조창용, 󰡔한국독립운동사자료총서 7: 백농실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1993 ; 국가보훈처, 󰡔포상자공적조서󰡕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현대인
물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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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도쿄에서 국내로 왔을 때 광주에서 선언문 등을 

준비하고 독립 운동 참여를 촉구하는 활동을 적극 도왔으며 이후 대한여자

기독교청년회연합회(YWCA)와 근우회를 조직하여 여성 교육과 여성 지위 

향상에 힘을 기울였다.134) 

  출신 지역의 각 학교에 신교육을 담당할 교사 배치에 역점을 두었던 학

회 주도형 사범학교의 졸업생들은 학회가 출신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 교원으로 배치되어 교육구국운동을 이어 나갔다. 일례로 서북협성학

교 사범과를 졸업한 金子明은 서북협성학교의 寧邊郡 支校였던 寧邊 維新

學校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그 후 유림들이 강의하였던 价川郡 重遠學校의 

명예교사를 自願함으로써 평안도 지역의 신교육 진흥과 인재 양성에 매진

하였다.135) 1908년 寧邊 維新學校에 입학하였던 魯基禎은 1910년 블라디보

스토크로 도항하여 거기서 민립학교 교사가 되었다. 4년 후 귀국하여 1919

년 영변 崇德學校의 교사가 되었는데 일제의 기록에 따르면 ‘교직에 나가 

끊임없이 불령한 언동’을 하였다.136) 

134) 김필례는 황해도 長淵 출신으로 서북학회 總務員 金允五가 그의 둘째 오빠였

으며 독립운동가 김마리아는 그의 첫째 오빠의 딸이었다. 경성 청년학원은 

1904년 전덕기가 尙洞敎會 내에 설립한 尙洞 靑年學院으로 짐작된다. 상동 청

년학원은 청년들에게 독립과 애국정신을 고취하는 데 주목적을 두었으며 1907

년부터 신민회의 교육기관이 되어 활발한 민족운동을 전개한 곳이었다(｢雜錄｣, 

󰡔태극학보󰡕 24(1908년 9월 24일), 64쪽 ; 김영삼, 󰡔정신75년사󰡕, 계문출판사, 
1962, 185～186쪽 ; 전택부, 󰡔한국 기독교청년회 운동사󰡕, 범우사, 1994, 97쪽 ; 
이기서, 󰡔교육의 길 신앙의 길: 김필례 그 사랑과 실천󰡕, 북산책, 2012, 30쪽, 50～
129쪽).

135) 󰡔황성신문󰡕, 1910년 3월 10일 ｢名譽擔任｣. 영변 유신학교는 新敎育 思想을 가

진 영변군의 有志紳士와 군수 梁鳳濟가 私塾을 모두 폐지하고 사범을 양성하기 

위해 종전 私塾의 재산을 鳩聚하고 유림들의 學位田〔鄕校田〕 전부를 기부 받

아 1907년 설립・운영한 학교였다. 1908년 7월 4일자로 서북협성학교의 寧邊郡 
支校가 되었다. 유신학교의 校長 池思榮・校監 趙光晏・學監 申泰朝・會計員 
韓章燮・書記員 明以恒・事務員 明以瓚 등은 월급을 받지 않고 모아 고등학교
를 설립할 만큼 유신학교는 영변 지역의 신교육 운동의 중심이었다(｢第1篇 民

法-제1장 總則-제9. 法人을 인정하는가｣, 󰡔隆熙三年 韓國慣習調査報告書 - 平
北 篇󰡕 ; 󰡔황성신문󰡕, 1908년 6월 27일 ｢維新擴張｣ ; 󰡔황성신문󰡕, 1908년 7월 3
일 ｢妙香山의 晩翠景况｣ ; ｢西北學會 地方支會｣, 󰡔서북학회월보󰡕 8(1909년 1월 
1일), 47쪽 ; 󰡔황성신문󰡕, 1909년 3월 19일 ｢藥山鍾聲｣ ; ｢寧邊郡支校 維新學校

任員氏名｣, 󰡔서북학회월보󰡕 12(1909년 5월 1일)).
136) 󰡔왜정시대인물사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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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민족의 보전이 청년의 의무라고 강조하는 敎授를 통해 민족의 주

체성을 강조하는 역사, 국어, 지리 및 신학문을 익힌 민립 사범학교 학생들

이 졸업 후 각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실천해 나갔을지 쉽게 추측할 수 있

다. 1905년부터 1910년 사이 활발하게 설립되었던 민립 사범학교는 일제의 

탄압으로 폐교될 수밖에 없었지만, 민립 사범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을 전개

하였던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정신과 경험, 역량은 사라질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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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結語

  1905년 을사늑약 체결을 전후한 교육구국운동의 결과 전국에 5,000여개

의 민립학교가 설립되었다. 학부에서는 민립학교의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

해 주지 못하였고 당시 우리나라 유일의 교원 양성 기관이었던 한성사범학

교는 통감부의 교육 개편 작업으로 식민지적 교원을 양성하는 학교로 변질

되어가고 있었다. 이에 애국 계몽 운동가들은 교육구국운동을 학교에서 실

천할 교사 양성을 시급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더욱이 1906년 3월 고종의 ｢흥

학 조칙｣은 지방 관리와 지역 유지들이 사범 양성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

는 계기가 되었다. 

  민립 사범학교는 지방 관리와 지역민들의 협력에 의해 설립되거나, 전국

에 지회를 둔 애국계몽운동 단체의 사범 양성 사업으로 설립되었다. 지역 

관・민 협력형 사범학교의 재정은 지방 관리와 지역 유지들의 의연금과 주
민들의 모금, 향교・서당 등 지역의 공공 재원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지방
관리가 각종 잡세를 거두어 학교 재정에 조달하기도 하였다. 지역 관・민 
협력형의 대표적인 학교로 대구사범학교, 현산학교 사범과, 소흥학교 사범

속성과 등이 있다.

  국민교육회, 흥사단, 서북학회 등의 애국계몽운동 단체는 교육구국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사범 양성임을 역설하며 국민사

범학교, 융희학교, 서북협성학교 등을 설립하였다. 학교 설립 재원의 기반

은 학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 기금, 특별 후원금 등이었으며 학회 운용비

의 많은 부분을 학교 운영에 사용하였다. 

  민립 사범학교의 교육 목표는 ‘신학문을 통한 부국강병과 국권 회복의 

의지’를 지닌 교원 양성이었다. 이러한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부분

의 사범학교에서 수신, 국어, 역사, 지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을 가르

쳤고 경제학이나 법학을 가르치기도 할 만큼 신학문에 밝은 인재를 양성하

고자 하였다. 관립한성사범학교에서는 일본어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수업 

시수도 확대하였던 것에 반해 일본어를 가르치지 않는 민립 사범학교도 있

었다. 민립 사범학교가 중요시한 교육은 국사였으며, 음악 역시 애국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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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고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신학문과 민족의식

을 교육받은 민립 사범학교의 졸업생들은 전국과 해외 곳곳에서 敎育救國

運動을 실천해나갔다. 

  이상에서 1905년부터 1910년까지 교육구국운동에서 교육의 담당자인 교

사를 양성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설립 주체와 교육 내

용을 분석한 결과 민립 사범학교는 신학문과 애국심을 겸비한 사범을 양성

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문과 수행과 도덕을 겸비한 전인적 

인격의 모범’이라는 전통적인 師範像이 국권 상실의 위기 속에서 ‘신학문을 

통한 부국강병과 국권 회복의 의지’를 지닌 근대적 사범상으로 재해석된 

것이었다. 그것은 통감부가 관립한성사범학교의 개편을 통해 양성하고자 

했던 식민지적 교원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후 민립 사범학교는 일제의 

탄압으로 폐교될 수밖에 없었지만, 민립 사범학교를 설립하여 시대와 민족

적 과제를 외면하지 않는 근대적 사범을 양성하였던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정신과 경험, 역량은 사라질 수 없었다. 이는 해방 후 사범 양성 제도의 기

반이 되었을 것이며 해방 후 사범 양성 제도 형성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은 

추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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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민립 사범학교의 유형과 설립 현황

유형 설립 주도 세력 학교 이름
설립
연도

출전

지역 
관・민 
협력형

경북 관찰사 신태휴 

 + 대구 유지 
대구사범학교 1906. 대06.3.11.

양양 군수 남궁억

(後, 군수 최종락)

양양현산학교 

보통사범과

(後, 사범속성과)

1906

~1907.

(後, 1908.11.)

황06.5.21. 

황06.9.26.

황08.11.20. 

강화 진위대장 이동휘 

+ 강화 유지

강화 보창학교 

사범과
1906.4.

대06.4.3.

대07.5.4.

경남 관찰사 조민희 

+ 前秘書丞 이시철 
진주사범학교 1906.7.

대06.5.5.

황06.7.10.

강서군수 이우영+오헌균 문천사범학교 1906.
황06.7.2.

황07.7.6.

창성군수 김상범  기창의숙 1907.

대07.4.7. 

황07.4.9.

대07.11.15.

평양군수 백낙균 

+ 평양 유지신사 

+ 최광옥 등 서우학회회원

평양 사범강습소 1907.
황07.7.6.

황08.1.10.

중화군수 김연상 

+ 중화군 유지신사

중화군 광성학교 

사범강습소
1907.

대07.9.1.

황07.11.20.

대07.12.14.

교하군수 윤기섭 

+ 교하군 유지

교하군 선성학교 

사범속성과
1907.

황07.12.14.

황08.1.12. 

영변군수 양봉제 

+ 영변군 유지신사

영변군 유신학교 

사범속성과
1907.

황08.6.27.

황08.7.3. 

안악군면학회

(최광옥, 김용제, 김용진 

+ 안악군 유지신사) 

안악사범강습소 1907.7.

대08.8.26.

대09.2.21.

대09.6.24. 

진위군수 김영진
진위 

사범양성학교
1908. 황08.3.7.

순흥군수 김창수 

+ 순흥군 유지인사

경북 순흥군 

소흥학교 

사범속성과

1908.
황08.5.6.  

황0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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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군수 이범창, 

군주사 윤형순 

+ 유지 김명원

연안군 

사범강습소 
1908.

황08.8.26. 

황08.8.27. 

대08.12.11.

함북 경성의 유지
경성 함일학교 

사범속성과
1908.1. 황08.9.13.

운산군 인현동 이중진 

+ 인현동 유지신사

인창학교

(야학사범)
1908.2. 황08.8.9.

백천군수 김봉훈 

+ 백천 지역 유지 

여러명

백천군 

사범강습소
1909.

황10.6.12. 

황10.6.14. 

평산군수 이규홍, 

군주사 이병형 

+ 평산군 父老와 面長

평산군 

사범강습소
1910. 황10.5.28.

평남 영원군수 전덕룡

+ 영원군 유지

영원군 

사범강습소
未詳 대10.1.27.

애국 
계몽
운동 
단체

(학회) 
주도형

국민교육회

(이준, 이원긍, 서상팔, 

전덕기 등)

국민사범학교 1905.12.

황05.10.19.

황05.10.30. 

황05.11.16.

한북흥학회

(이동휘, 이준, 이종호, 

유진호 등)

한북의숙 1907.1.

황06.12.24.

황07.1.18.

황07.1.22.

광47~48쪽

서우학회

(박은식, 김병희, 신석하 등)

서우사범야학교

(→서우학교)
1907.3.

대06.12.25.

대07.10.16.

광44~47쪽.

신민회(안창호) 대성학교 사범과 1907. 안89쪽.

신민회(이승훈) 오산학교 사범과 1907.12. 대07.11.30.

호남학회 未詳 1907. 대08.9.6.

서북학회

(이동휘, 안창호, 박은식, 

유동열, 최재학 등) 

서북협성학교 

사범과
1908.2.

황08.4.14.

황08.4.22.

광48쪽.

기호흥학회

(이용직, 지석영, 이상재, 

윤효정, 정교 등)

기호학교 사범과 1908.7. 황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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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설립연월에서, 음력은 양력으로 변환하여 표기함. 학교가 설립된 후 사범과가 

        新設된 경우 설립연월은 사범과가 개학한 해를 표기함.

      • 출전에서, 경: 󰡔경신사: 1885~1991󰡕, 광: 󰡔光新七十年史󰡕, 대: 󰡔大韓每日申報󰡕,       

   안: 󰡔安島山全書󰡕, 태: 󰡔태극학보󰡕, 해: 󰡔해조신문󰡕, 황: 󰡔皇城新聞󰡕을 의미함.

개신교 경신학교
경신학교 

사범강습소
1908.7.

황08.7.3.

경249~252쪽.

흥사단(유길준, 김윤식, 

오세창 등)
융희학교 1908.9. 황08.8.6.

설립
시기 
・

설립
주체 
未詳

광주사범학교 대06.7.13. 

설립 
노력 
中

영유군수 

박용관
대07.5.4.

청주 청호학교 

사범속성과
황06.7.31.

해주 유림 

+ 주민
해08.5.21.

계산사범학교
황06.10.8.
황06.10.9.

용천부윤 김상연 

+ 士林團體
황09.1.12.

강원 흡곡군 

학림학교 사범과
황08.2.18.

  

영흥군 

협성중앙학교 

사범속성과

황08.9.23.

의주부 극명학교 

사범속성과

대08.9.24.

대09.5.9.

경성 청년학원 

여자사범과

태24호
(1908.9.24.) 

54쪽.

수원부 사범과 대08.12.9.

길주군 

보성중학교 

사범과

황10.3.23.

함북 명천군 

사립광동학교 

사범속성과

대10.5.28.

재녕군 左栗藍湖 

강습소
황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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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경북 순흥군 소흥학교 사범속성과 제1회 졸업증서

 비고 : 경북 順興郡 紹興學校 사범속성과 제1회 졸업생인 李灝仁의 졸업증

서이다. 졸업증서에는 이호인의 거주지와 나이, 본관 및 소흥학교 사

범속성과의 교과 과정, 졸업 연도, 교장, 교감, 강사의 성명이 기재되

어 있다. 󰡔황성신문󰡕 1909년 7월 14일자 ｢紹興卒業｣에 따르면, 이호

인은 卒業優等生 7명 가운데 한 명으로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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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presents how teachers were educated during the 

nation-saving new education movement(敎育救國運動) conducted from 

1905 to 1910. Hansung Normal School(漢城師範學校), the sole teachers 

education institution at the moment, was restructured into Guallip 

Hansung Normal School(官立漢城師範學校, Hansung government-supported

teacher training institution) by the Japanese Residency Government(統監

府), and non-governmental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were vastly 

emerging since 1905. In this paper, I identified specific details of the 

non-governmental teacher training efforts in the late Daehan Empire 

period by analyzing the background, founders, finance situation, entrance 

exams, curriculum, and graduat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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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than 5,000 non-governmental schools were established nationwide, 

with the nation-saving new education movement(敎育救國運動) rapidly 

spreading out around 1905, but the department of education made no 

policies whatsoever for teacher supplements for non-governmental 

schools, and Guallip Hansung Normal School was degenerating into a 

colonial teacher training institute due to the Japanese Residency 

Government’s educational reform. As a result, the literati regarded 

teacher education as the utmost pressing issue, a prerequisite to nurture 

young talents armed with civilized knowledge and strong aspiration 

toward the recovery of national sovereignty.   

  Non-governmental teacher training institution can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founding agents. The first is 

the ‘official-people collaboration type’, in which schools were established 

by the cooperation of local officials and people. The schools affiliated to 

this type was funded by regional official and magnate donations, 

community fund raising campaigns, and public assets of state-sponsored 

local Confucian schools(鄕校) and village schools(書堂). 

  The second ‘academic society directed type’ wa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patriotic enlightenment teacher training project 

organizations with country wide branches. The economical resources for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chools affiliated to this type 

were membership fees, funds, and special contributions of the academic 

society members.

  The educational goal of these institutions was training teachers with 

thorough knowledge of modern sciences and strong patriotism. The 

traditional teacher image - a wholistic exemplary personality combined 

with profound learning, performance and morality - was re-interpretated 

into a modern teacher image ‘determined to restore national sovereignty,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through knowledge of modern sciences’ in 

the face of nation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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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ary literacy such as Korean, classical Chinese, reading, along 

with primary numeracy were evaluated at the entrance exam, but the 

fact that Japanese was not included was a sharp contrast with the 

Guallip Hansung Normal School. In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established by academic societies, members of the society educated the 

students. The official-people collaboration type schools invited and 

employed prominent personage from the outside as professors.

  Non-governmental teacher institutions taught modern subjects such 

as economics or jurisprudence. National history(Korean history, 國史) 

was treated as the utmost important subject, and textbooks emphasizing 

national identity and patriotism were selected and used. 

  Records of non-governmental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declined 

significantly starting from 1909 and 1910 due to the oppressive policy of 

Japanese imperialism, but efforts to train good teachers with modern 

knowledge and strong aspiration of national sovereign recovery 

consistently continued. In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eeting 

organized to discuss the investigation and treatment of the fund raised 

for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easures to establish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were discussed, such as purchasing land and selling its 

crops to secure the necessary finances.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were also established for Korean inhabitants in Manchuria and Maritime 

Province of Siberia around 1910. Non-governmental teacher training 

institution graduates participated in the nation-saving new education 

movement throughout the country and abroad.

Keywords: Teacher Training, Non-governmental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Nation-saving New Education 
Movement, Official-People Collaboration Type, 
Academic Society Directed Type

Student Number: 2007-2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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